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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나누며 이룬 꼴과 얼개 추리기
4350110

par

배우미들 또는 벗들과 함께 나눈 생각들로 이룬 꼴과 얼개를 추려 펼치기

내가 가르치며 지닌 속뜻과 배우미들이나 벗들의 속뜻이 서로 어울려 드러난 멋질들은 
새로운 길이나 보기들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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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 . 가을 . 01  . . .
 

첫 배우미들 . 스스알림 . 
마련하기

배우미들은.이곳에.여덟줄.안팎으로.스스로를.알리기
바란다
글쓰기만이.아니라.보이는.틀에.멋이.들어나면.좋다
스스로의.이야기를.눈으로.들려주는.것이다

/
제다움이.들어나야.한다
//
바르게.써야.한다
///
같은.말을.되풀이.하지않는.것이.좋다
////

짧은.이야기로.스스로를.추린.것이다

빛박이: 김대수

고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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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 . 가을 . 02  . . .  

여러널꼴 . 만들기

참
이슬

쇠구슬

바른세모꼴.넷을.이어붙이면...바른네모널꼴
바른네모꼴.여섯을.이어.붙이면...바른여섯널꼴
바른세모꼴.여덟을.이어붙이면...바른여덟널꼴
바른다섯모꼴.열둘을.이어.붙이면...바른열두널꼴
바른세모꼴.스물을.이어.붙이면...바른스물널꼴

 

여러 널 꼴들             히로시.토무라 ...

아래는 이곳 저곳에서 배울이들이 찾아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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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손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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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곰팡이.핀.주먹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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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 . 가을 . 03  . . . 

맑은.널에.그리기

우리의.옛.그림비들은.얇은.종이.앞쪽만이.아니라.
뒤쪽에도.바탕이나.밑그림을.칠하기도.하였다

속에서.우러나오는.그림이.되기도.하는.것이다

윤두서의.스스그림.1668_1715

두^함 .그는.큰.유리.널에.앞뒤를.함께.볼.수.있
는.그림을.그렸다
때와.곳이.평평한.널.하나에.함께.있는.멋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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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함 . 그니의.사내들이.벌거벗긴.새아씨 1915–23

원.재룡이.새긴.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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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 . 가을 . 04  . . .

같은.모.이어.그리기

여러가지 자를 만든다
곧은자
굽은자
꺽은줄자

01.줄을 이어 놓음

꺽은금 굽은금 가로금에 이어 긋는다
무지개줄을 굴대로 하고 이어 긋는다
같은 줄을 굴대로 하고 이어 긋는다

02 널을 이어 본다
굴대 꼭지를 널 안에 달리 하여 이어 긋기
얼룩칠하기

03 맑은 널에 써 겹그림 이루기
맑은 널과 바탕그림 잇기 찾아보기
널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음

04. 겹그림에 따라 만드는 그물 무늬
이어지는 무늬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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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수

김홍연

홍승우

전예슬

다니 .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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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 . . 가을 . 05  . . .

띠.틀어.잇기 

앞과 뒤가 없고 가운데도 없는 띠

정주은

전예슬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때와 곳을 구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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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 . . 가을 . 06  . . .

먹을거리.마련 ??? 

차림.멋
차림.맛

이.것도.헤아려.가눌.것이니 ... 
즐겁게.만들기.바란다

메추리.알들.한.접시에.마련해.
올린이: 오준호 4337

신호등: 금누리.위해.만든.술.
올린이: 오현정 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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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째해 배우미들에게 가르침들

4349 ... 봄 ... 01 ... 

멋질.만드는.멋틀.만들기

.델보예.라는.멋질비가.만든.틀이.있는데

그.틀.입에.먹을거리를.넣어.똥을.만들어.내는.
것이다

만든.때: 4333

그.틀만이.아니라.그것이.만들어.내는.똥도.
멋질이.되는.셈이다

먹다.버린.쓰래기로.거름만.만드는.것이.아니라.또다
른.멋을.이룰.수.있다

만든.때: 43??

미로^라 .티^히.라는.빛박이는.버려진.쓰래기로.빛
박개를.만들어.찍은.것들로
폼피도 .가온집에서.잔치를.열어.주었다

그러한.것들.생각해보고.그.연장만.멋진.꼴을.지니
는.것이.아니라.
그것과.함께.만들어낸.것도.새로운.멋질이.될.수.
있도록.즐거이.해보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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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해.봄

예진
여드름.짜개

소미
무늬가.찍히는.신

슬비
굴려찍는.둥근막대
+
덧붙이기

지선
입맞추는.틀

영빈
움직그림.보이는.방아 + 손말틀

소정
비누방울.돌리는.틀 > 암닭의.눈물

가원
바람나는.빛가루.튀는.책 +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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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그리는.팔 > 소리.막대

주호
그리는.틀 > 오줌싸는.틀

지후
불...그으름 > 사내.털로.만든.달력

수향
그리는.틀 ... 지진계.꾸미기

슬기
그리는.바퀴 ... 새알

경현
그리는.틀 ... 머리.주무르개

효주
그믈로.가루내기 ... 말장난

용강
소리.떨림으로.만든는.꼴

애진
그리는.목걸이

창우
몸.바꾸는.틀.자지 ...

4345 해 봄

건희
라디오.만들기

현진

신.찍개

정윤
촛농.뿌리개.촛농.멋틀

현택
빛깔.뿌리개

근아
몸에.달린.붓들과.옷그림

예진
되비친.그림

은지
글쇠.만들기

하나
바늘구멍.빛박개

희선
우산으로.만들어.그리기

민정
굴려.무늬.찍개

원기
유리알로.바꿔.보는.틀

판제
전자석.낚시

진솔
그리는.오르골

혜민
빛박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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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때를.담아두는.멋틀

지은
여러가지.꼴들로.연필깍개

은지
여러가지.역는.틀

양지
여러가지.그림을.함께.보는.틀

지영
국시틀로.만드는.멋질

윤화
빛박개.유리알.채.만들기

예슬
떨살

4343해 봄

희창
작은.총으로

다혜
모래고르개

다빈
모래흘리개

다혜
그림 팽이

민년
바람개비

민지
거르개

수지
손톱칠개

지수
걷는틀

유경
물감짜개

민아
요요

지수
정전기

푸름
방아

혜윤
돌려그리개

새흰
그려굴리개

지원
띠에 그리개

지희
작은 연장 묶음

서현
싸개

예정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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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바람개비

설화
눈속임

수빈
누르개

화준

하림
별길 만들개

성아
눈 뿌리개

4349 ... 봄 ... 02 ...

늘림꼴.휘어진.널.만들기

이미애

임영희

김동영

쓸감

반짝풀,물풀,노란구리줄,긴버선,칠...들들

그밖.다른.쓸감

비누물
칠
섞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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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프라스틱
천
고무
알미늄
구리
쇠

은과 오이로 만든이: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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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봄 ... 03 ...

클라인.꼴을.새로이

  

  

클라인.유리.그릇을.바탕으로.생각한.꼴과.얼개.
그 유리그릇은 뫼비우스 띠를 덩어리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뫼비우스 띠는 기다란 띠 한쪽을 뒤로 돌려 두 끝을 
이은 것이다.
이 띠는 앞과 뒷에서 서로 다른 쪽으로 그어나간 
줄이 나중에 같은 곳에서 만난다.
앞과 뒤를 알 수 없는 하나의 널로 이루어져 
있다.
2.5차원, 또는 그러한 것을 넘어선 여러차원의 
꼴; 2차원적 널 안팎으로 3차원적
공간이 스며있다.
뫼비우스 띠에서는 
이쪽 저쪽이 없다.
뫼비우스 띠는 가운데가 없다.



생각을 나누며 이룬 꼴과 얼개 추리기

- 13 -

Images of 4D-lit knotted spheres 
including depiction of 4D occlusion in 
the 3D projection; this is similar to the 
self-occlusions of a knotted rope in 3D 
projected to a 2D image. The first image 
is a time-consuming volume rendering, 
while its equivalent below can be 
manipulated using real-time methods. (R. 
Cross, A. Hanson, and P. Heng, Indiana 
University.) 

클라인 주둥이는 ?

뫼비우스 띠 처럼 휘어진 하나의 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과 밖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과 밖 그 사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This is one of a series of glass Klein 
bottles made by Alan Bennett in Bedford, 
United Kingdom for the Science Museum, 
London. It consists of three Klein 
bottles, one inside another. A Klein 
bottle is a surface which has no edges, no 
outside or inside and cannot properly be 
constructed in three dimensions. In the 
series Alan Bennett made Klein bottles 
analogous to Mobius strips with odd 
numbers of twists greater than one.
Image number:10314758
Credit:Science Museum/Science & Society 
Picture Library

" 이렇게 자유분방한 변천을 하는 기하학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가 의심이 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공간인식 또는 우주관은 <중심이 
없는 무한한 세계>가 되어 있다.
무한 세계에서는 자유로이 늘이고 줄일 수 있다.
.......

중심이 없는 세계에서는  모든 부분이 중심일 수 
있다."

김용운> 카타스트로피 이론 입문에서...

여러가지 다르게 밑그림을 그려보기 바람.
그런 뒤 번개 널에도 그림들 띄워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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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안에...

불.
물.
톱밥.
쇠가루.
흙가루.

김용강

펜로세+ ^헬+루비X  >>깊히 

빛.

달까지.넣어볼.수.있다...

7L2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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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봄 ... 04 ...

연장을.새로이.해보자

버려진.종이(бумага весточки.新聞紙.news 

paper).그.크기를.다르게.둘둘.말아.대롱.두개를.
만들어.눈에.맞대어.밖을.본다

  
항상.새롭게.바뀌는.바깥을.보는.연장을.만든.
셈이다

7L2l 4330 . 09 . 20 . 18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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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준이 : 김선주

쓰고.있는.연장을.새로이.그려보거나.만들어.본다

이는.일할.때.바른.몸가짐을.지니게.할.것이다
이는.연장의.쓰임새를.높혀.줄.것이다

살바돌 달리...
'나에게.가장.좋은.연장이.주어졌다'

이미.만들어져.나온.연장을.스스로.손에.맞도록.고친
다
서로.다른.곳에.쓰이는.연장.여러가지를.하나로.뭉쳐
.본다
흔히.볼.수.없는.꼴이나.어려운.모양을.만들.수.
있는.새로운.연장을.생각해.본다
연장의.감을.다른.것으로.바꿔.본다

뿌리
가지
이슬
열매

들들 어떻게 쓰이나

접기
꺽기
꼽기
박기
묶기
잇기
밀기
불기
치기
굳기

힘
굳히기
굴리기
누르기
당기기
비틀기
돌리기
나누기
붙이기
늘이기
조르기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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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기
바뀌기
돌리기

한줄로 만들기
한판으로 만들기

두가지로 잇기
여러가지로 잇기

두가지로 쌓기
여러가지로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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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 
http://cc.kangwon.ac.kr/~sulb/lifeword 
에서.따옴 

나무다루기
까대기 ; 궂은 날에도 그 안에서 일할 수 있게 
지은 집,
상옥 ; 건물을 덮어서 지은 헛집, 일이 끝나면 
뜯어낸다.

도끼별 ; 베어낸 원목에서 가지를 치고 대충 도끼로 
다듬은 재목.
밑동 ; 장목의 뿌리쪽,
끝동(웃동) ; 장목의 끝쪽.

군두쇠 ; 굵은 나무를 옮길 때 쓰는 밧줄을 걸기 
위해 해박은 크고 굵은 쇠고리.
꺾쇠 ; 깎아야 할 나무를 모탕에 고정시키기 위해 
걸쳐박은 ㄷ자형 쇠.

말 ; 나무를 마름질하여 먹줄을 치고 톱질을 할 

때 받쳐놓은 나무.

규規 ; 그림쇠, 걸음쇠, 잡선, 컴퍼스, 원을 
그리는 도구.
구矩 ; 곱자, 직각을 보는 도구.
준準 ; (대림), 수평을 재는 도구.
승繩 ; 먹줄, 직선을 얻는 도구.

곱자 ; 직각되게 ㄱ자형으로 만든 자.
흘럭자 ; 자 두 개를 연결하여 임의의 각도로 금을 
긋게 된 자.
촌목(턱촌목) ; 나무 면에 평행선을 긋기 위한 
도구. 
가늠추(다림추, 평형추) ; 줄을 달아 느려뜨려서 
수직을 보는 묵직한 물체.
먹통 ; 먹물을 갈아붓고 가느다란 끈으로 거길 
거쳐나오게 해 곧은 선을 얻도록 만든 기구.
먹칼 ; 먹을 찍어서 눈금을 긋게 한 것.

자귀 ; 나무를 찍어서 깎은 연장으로 도끼날이 
세로인데 비해 가로날로 된 것.
손자귀
중자귀
대자귀(선자귀)
까뀌 ; 손자귀와 같은 소용인데 도끼처럼 쇠로 
만들고 나뭇자루를 해박는다.
옥까뀌 ; 날을 오긋하게 내 앞쪽으로 들이깎게 
된 까뀌.
우비칼 ; 날을 오그려서 까뀌로 찍은 나막신의 안 
부분을 후벼내는 칼.

톱 ;일정한 강격으로 날을 내서 나무를 자르는 
연장.
내릴톱
동가리톰
끈치톱 
대톱 ; 둘이 마주 쓸 수 있는 큰 톱.
중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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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톱
탕개 ; 줄로 동이고 탕개목이라는 나무를 끼워 
돌려서 단단히 고정한 톱.
세톱 ; 아주 정밀하게 끊기 위해 톱날을 특별히 
잘게 한 톱.
등대기톱 ; 거도의 톱몸을 보호하기 위해 등 부분에 
덧쇠를 댄 톱.
쇠톱 ; 등 쪽으로 활등같이 휘어 만든 등쇠를 
걸쳐서 톱몸을 보호하고 쇠를 끊는 톱.
실톱 ; 실같이 가는 몸을 메운 톱, 투각으로 
썰어낼 때 사용.
붕어톱 ; 특별히 톱몸이 넓어 붕어처럼 생긴 
톱.
양날톱
접톱 ;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접어서 톱몸을 
자루에 끼우게 된 톱.
두덩톱 ; 톱양이 짧고 배가 둥글어 널빤지에 홈을 
파기 편리하게 한 톱.

줄 ; 톱을 많이 써서 이가 닳으면 아주 강한 쇠로 
만든 줄을 써서 날을 세운다.
환 ; 나무만을 갈아내는데 쓰는 연장.

양판 ; 대패질거리를 받혀놓는 판판하고 긴 나무.
덧양판 ; 올려놓은 물건이 미끄러져 물러나지 
않도록 덧붙이는 나무 오리.
대패 ; 나무집에 날을 만들어 꽂아 일정한 
두께로 나무를 깎아내는 기구.
대패손 ; 대패질할 때 밀어내기 편하게 날 
뒤쪽에 가로 댄 손잡이.
훑이기대패 ; 면은 고르지 않아도 일정한 두께로 
깎아내기 좋게 대패집이 시늉만 있는 대패.
장대패 ; 막대패로 밀어낸 면을 더욱 빤빤하게 
고르기 위해 집을 길게 한 대패.
대패집고치기대패 ; 단단한 나무로 된 대패집의 
바닥을 고르게 깎기 위해 날을 곧추세운 대패.
뒤젭대패(뒤대패,등밀이) ; 우묵한 바닥을 
깎아내도록 대패집 바닥 앞뒤를 둥글게 한 대패.

둥근대패(배둥근대패, 배대패) ; 오목한 데를 
둥그레하게 밀어내도록 대패날 끝이 반달형으로 된 
대패.
목귀(모끼)대패 ; 이미 대패질한 각목 귀퉁이를 
장식하기 위해 직각에 맞게 목귀를 치는 대패.
배밀이대패 ; 가운데 줄이 조금 넓은 세 줄을 
내기 위해 별도로 만든 대패.
살미리대패 ; 문살 등에 장식하기 위한 선을 
넣어 미는 대패.
표주박면대패 ; 단면이 표주박처럼 된 홈을 내게 
된 대패.
변탕 ; 나무의 한 쪽 부분을 한 단 낮게 
깎아내기 위해 날을 모서리로 몰아붙인 대패.
개탕 ; 골밀이라고 하여 장지나 빈지 같은 것을 
끼우기 위한 홈을 파는 대패.
배밀이 ; 따로따로 깎은 문살을 틀에 넣어 
맞추었을 때 종이 바르는 면에 조금씩 생기는 
차이를 깎아서 고르게 하는 
아주 조그 맣고 손 안에 드는 대패.
옆ㅎ이 ; 개탕으로 파낸 홈의 안 양 면을 고르게 
깎아내기 위해 변탕을 모로 한 것처럼 옆면을 
깎는 대패.

끌 ; 한 쪽 끝에 날을 세우고 반대쪽 머리를 
망치로 두드려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 깎아내도록 한 
연장.
칼막이끌 ; 자루를 나무로 하고 자루목에 쇠테를 
메워 만든 끌.
미는끌(곱은끌) ; 머리를 두드리지 않고 밀어서 
깎는 끌.
끌망치 ; 끌질을 할 때 머리를 두드리는 망치.

장도리(소도리) ; 쇠로 만든 망치.
못뽑이(배척) ; 굵고 큰 못을 뽑는데 쓰는 쇠로 
된 연장.
노루발장도리 ; 장도리의 한쪽이 노루발 못뽑이로 된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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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내는 연모
송곳 ; 물건을 뚫을 때 쓰는 연모.
중심송곳 ; 평평한 송곳 끝을 세 개의 날로 
나누어 가운데 것을 길게 한 송곳.
반달송곳(도래송곳) ; 비벼서 돌리면 원형의 
구넝이 나게 된 송곳.
바곳 ; 자루가 달리고 때려서 박게 된 송곳.
타래송곳 ; 나선형으로 된 송곳.
철통 ; 담뱃대의 마디구멍을 뚫는 데 쓰이는 긴 
송곳.
국화송곳 ; 나사못 들어갈 자리의 애벌을 뚫는 
송곳.
통송곳 ; 나선형의 끈을 돌려 작은 힘으로 구멍을 
뚫게 한 송곳.

못
못 ; 나무, 대, 구리, 철로 된 끝이 뾰죽하여 
어떤 물건에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왜못 ; 지금 흔히 쓰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못.
못정 ; 이미 박아놓은 못을 더 깊이 박기 위해 
못에 대고 치는 끝이 뭉퉁한 쇠붙이.
보라 ; 못정을 크게 한 것.
나사못 ; 돌려 박아서 고정하게 된 못.
고리못 ; 못가 고리로 되어있는 못.
박철(곡철,거멀못) ; 못을 박기가 어려운 곳에 
걸쳐대고 양 끝을 못질해 박는 쇠붙이.
국화못(광두정) ; 문짝의 배목 해박은 위에 
장식으로 덧박는 무늬가 있는 못.
압정 ; 손으로 눌러 꽂아서 고정하게 된 넓적하고 
촉이 짧은 못.
은정 ; 나뭇쪽을 맞붙이든지 할 때 두 쪽 사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박는 못.
징 ; 신에 가죽창을 대고 그 위에 튀어나오게 박는 
쇠못.

돌과 쇠를 다루는 연모
정 ; 손으로 쥐어서 대고 쇠망치로 쳐서 돌을 깨는 

연모.
날망치 ; 정으로 다듬은 돌 표면을 고르기 위해 
두드리는 날을 세운 망치.
벽돌망치 ; 벽돌 중간을 깨는 소용으로 한쪽에 
도톰한 날이 달린 망치.
몽둥이 ; 둥그런 쇠 복판에 자루를 해맞춤 메.
메 ; 특별히 큰 망치
쇠메 ; 쇠로 만든 메.
떡메 ; 떡을 치는 메.

모루 ; 대장간에서 불을 달군 쇠붙이를 쳐서 늘릴 
때 받쳐놓는 쇠바탕.
집게 ; 가위처럼 만들어 쇠붙이를 집도록 한 
연모.
풀무 ; 쇠붙이를 달구는화덕에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
담그기 ; 날을 강하게 하기 위해 불에 달군 
연장을 물에 담가 식히는 과정.

물건을 써는 연모, 약방기구
작두 ; 마소에게 먹일 소죽거리를 써는 기구.
협도(약작두) ; 약재를 써는 데 쓰는 손작두
연 ; 약재를 갈아 내는 연모.

막자(마자, 마자기) ; 재료를 빻아 가루를 내거나 
으깨어 섞기 위해 쓰는 사기로 만든 ㄱ과 공이.
약봉지 ; 약을 첩약으로 지었을 때 싸는 종이.
약탕관(약투구리) ; 약을 달이는 데 쓰는 자루가 
달린 그릇.
약보자기 ; 달여서 잦아든 약을 배보자기로 싸서 
짜는 천.
막대기 ; 약보자기를 대고 트는 둥근 작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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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 .테가... 온누리.연장들

4349 ... 가을 ... 07 .

다시.제.마음.의.꼴과.얼개 ... 
제.빛깔.내기

마
음
대
로

하라

그러나

누구든 ... 
무엇이든.몸과.마음이.조금이라도.다칠.수.있는.생각
이라면.안된다

센불술을.만들어도.좋고 ...
모나리자를.발가락으로.그려.띄워도.좋고 ...
술.먹을거리를.만들어도.좋고 ...

그러나

누구든 ... 
무엇이든.몸과.마음이.조금이라도.다칠.수.있는.생각
이라면.안된다

옛 ... 보기

/. 
어느.젊은.그림비가.연필.지우개똥을.모아.글을.써
놓았다 ... forget (잊지마 )

//. 
멋질비.조성묵은.가는.국수들로.강아지집도.만들고.
걸상도.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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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리.시를...화랑으로...여기고...
개인.전을...벌린.금.누리...

 

오려붙히기: 유한짐

////. 

/////. 
내게.배울이.하나가.덤성.덤성.그린.나무를.보여.주
기에.어떻게.만들.것인가를.물으니... 
그냥.그렇게.생긴.것을.찾을.때까지.돌아다닐.것
이란다

//////. 

베네똥/삶과 먹을거리를 생각하게 하는 ... 

///////. 
벨기에의.한.젊은.멋질비가.만들어.큰.방을.가득
.채운.틀.입쪽에.먹을거리를.주면
얼마.지난.뒤.똥덩어리가.만들어진다

7L2l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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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가을 ... 08 .

다시.움직임이.있는.얼개 ... 
제.꼴.만들기 

김동영이 4334 해에 그린 것

김동영이 4334 해에 그린 것

이성용이 4334 해에 만들어 띄운 것

이원덕이 4330 해에 만든 것

파란.물주머니.얼굴틀과.갓을.쓴.누리

살고기.깃... 
4348.해에.ㅂ린ㅋ만+ㅗㅗㄽ^홑+마ㅜ레리라+ㅅ자보
.이.함께.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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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가.만든.움직이는.나비꼴

이건희가.만든.물그림

7L2l ... 
-T
D

4349 ... 가을 ... 09 .
 

여린.것.지키기 

땅힘에 따라 떨어질 때 
쉽게 깨어지는 달걀 또는 유리잔을 
무거운 힘으로 부터 지킬 수 있는 얼개와 꼴을 
생각하며 만들기

쓸감:  빨대, 이치게, 젓가락, 실, 고무줄. 종이
속뜻을 알아들었다면, 쓸감을 스스로 골라도 됨.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면 좋으나 쓸감의 크기나 
솜씨를 드러내는 일은 스스로 줄여볼 것

만든 다음 30 미터 위에서 돌바닥으로 떨어트림

헤아림: 지킴-3할 아름다움-3할  
참가눔-2할 내마음-2할

달걀과 얼개를 풀로 이어잡지 않아야 한다.
크기는 30*30*30센티미터 안팎이어야 한다.
삶은 달걀이나 날 달걀을 쓸 수 없다.
날 달걀이 부딪혀 깨어질 때 보기좋지 않을 수 
있으니,
날 달걀 무게처럼 하려면 껍질 속에 물감이나 
칠 또는 돌가루나 흙물을 넣는다.
유리잔이나 달걀껍질이 어떠한 쪽에서 보아도 7할 
넘게 보여야 한다.
똑같이 여러개를 만든다면 빨리 짜 맞출 수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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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지난.10.해.4338.배움터...앞.얼개는.위형우가.만들어
띄운.것

레오날도.다.빈치.는...
스스로.생각을.종이에.옮길.때...판박이.바탕그림
처럼.거꾸로.쓸.때가.많았다...
남들이.잘.알아채지.못하도록...

그래서
돌려.보았다...

7L2leonaldo.da.vinci...
-T
D

4349 ... 가을 ... 10 .
 
마음.잇기 ... 다르게.또.함께

이미.있는.것을.다른.쓰임새로.만들어.보자

보기를.들면.가슴에.대고있는.붉은.청진기가.목걸
이나.귀고리.처럼.노리개가.되고 ... 유지우

7L2l
-T
D

라질의.그림비.토니코.레모 . .는.바나나에.
바늘로.사람.얼굴을.그렸는데
잘.보이지.않던.얼굴이.하루가.지나니.젊은.아씨.
얼굴로.드러나고
사흘.쯤.지나니.아주머니.얼굴로.보이고
이래.쯤.지나니.할머니로.보인다
때가.지날수록.늙어.한.보름이.되면.제.삶을.다.
하고.사라져.남을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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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비.사 . 테 .의.탈 ... 
빛박이: 게.모

7L2l
-T
D

 
우 르 스 이 니 라 하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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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눈

아무도...
지구를.바르게.보여줄.수.없다...
진짜.지구는.없다...

가짜.밤하늘...

나는.언젠가...
그림에서.소실점을...
지구의.중심...이곳에서.가장.무거운.중력의.중심점
으로.잡아야.한다는.생각을.했다...

7L2learth...
-T
D

점과.점을.잇는.가장.가까운.선은.
길이나.폭이.없는.또.다른.제.3.의.점일.수도.
있다...

7L2l
-T
D

눈.깜작.할.사이.가장.뚜렷한.별.모습.만들어.
본다

7L2leaRth
-T
D

모네...그때의...사이버 
스패이스

클로드 모네가 그의 집 뜰안 수련 연못 옆에 
서 있는 희미한 사진 둘이 찍혀있는 그림엽서를 
아내가 사왔다.

1920년 즈음에 클레망뗄이 찍은 초기 천연색 
45밀리미터 필름 크기 
사진 둘이 한 엽서에 나란히 놓여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사진기로 한번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스테레오스코프인 것이다.

사이버 스패이스는 이미 그때에도 있었던 셈이다.

7L2lonet
-T
D

금누리,이불,안상수

그린이는 안상수, 바탕 빛박이는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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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 따른 형태 지각의 
변화

  

벤함 + 금누리

움직임에.따라..빠르기에.따라..모양이...달라질.
...뿐만.아니라.....새로운......빛갈이...
....만들어지기도.........한다.........
움직임에.따라.보이지.않던.것이.보이기도.하고...
보이던.것이.사라지기도.한다...

7L2l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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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l
7Y
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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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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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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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w2lcY...
TT L

오늘.만든...말

wl
oJ
ol
^^
L
-
L

7
+
^
o
-l

wwr
2
-
7l

비어있는 곳의 빠르기
없음 그 스스로 지닌 빠르기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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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는.어디에.있어야.하는가

나는.오늘.2000.06.26...

한국건축가협회에서.새로이.만든.학교에서...

"건축가는.어디에.있어야.하는가"라는.주제로...
특강을.하기로.하였다...

오늘이.개강.첫날이라.하던데...가장.어린.학교에
...무엇을.돌려줄.수.있을까???

... ... ...
  

교재.로.읽어준.내글.내그림... 찍은이: 이대원

... ... ...

... ... ...

물음에.답하며.일러.준.이야기와.보기:::

건축.설계의.기준이.편편한.바닥면.곧.평면에서.
이루어지는.것은.옳지않다...
그러한.기준은.서구.르내상스.때.다듬어.놓은.직선
적.조형관을.따르는.편견적.산물이다...

김수근의 경동교회

김수근의.종교건축은.벽과.지붕의.구분이.없다...
붉은.벽돌로.만든.지붕.경사면이나.그.꼭대기가.기
준이.될.수도.있는.보기가.된다...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 몽따즈: 최지운

안토니오.가우디의.건축.설계.기준.면은.거울에.투영
된.곡면이다...
소실점은.지구의.중심.지구에서는.가장.무거운.힘.곧
.중력의.줌심점인.셈이다...
따라서.그는.구조역학에서.벗어나.자유로운.형태를.
만들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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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누리의 강의 중 칠판 찍은이: 신 ???

나는.곡면.위에.서있다...

최고.예술가,,,건축가는.어디에.있는가...
내.앞에...내.뒤에...내.위에...내.안에...
있다...

레오날도 다 빈치의 인체비례도 돌린이: 유한짐

내.그림.속에.있을.수도.있다...
적어도...내.옆에.누워있을.줄.알아야.한다...

7L2larchitect...
-T
D

얼룩 . 보기

힘을.덩어리와.빠르기.그.사이로만.따져.푸는.것은
옳지않다...

7L2lovement
-T
D

점.보.기 ... 
에너지를.물질.과.속도.에.관계되어진.것으로만
해석하는.것은.옳지않다...

덧말 : 여섯.해.앞에는.윗글을.이렇게.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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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세발이

이규철이.15.해.앞서.만든.이.세발.받침대는..
.
위.아래.왼쪽.오른쪽.360.어떤.쪽으로.유리알을.
돌리더라도...
보이는.그.가운데는...항상.빛박이틀.필름.가운데
.놓이게.된다...
빛박이에.담는.곳.뿐만.아니라...
빛박이를.담는.곳.까지.뚜렷하게.뽑아낼,수,있는.
것이다...

7L2lipod...
-T
D

학생 ...

8...년전...8월.15일...남북.학생들이
판문점에서.만나기로.했다고.했다...
남쪽에서는...경찰들이.강력하게.막았다...

그.다음.주...홍익대.조소과.4학년.개설.강좌
환경조각.강의.첫날...출석부를.받아보니...
신청자.수나.전공.내용.때문에.모두.다.받아들이기
여의치.않았기에...
나는.판문점과.그.주변.환경을.보고.온.학생만이
내.강의.수강을.받아들이겠다.라고.말했다...

한.주.지난.뒤...사학년.대표격.학생이.50명
안쪽으로.줄어든.출석부를.내게.내밀며...
이번.학기.안에.꼭.다녀.오겠다고.하였다...

그래서.나는.그.학기...내.강의.수강.신청자는
...일학년이든.대학원생이든.모두에게.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다녀와야만.한다고.하였다.

그.때.여러.반응들.가운데.두가지를.소개하면:::

하나-그.몇주.뒤.도시계획.전공하는.한.여학생이.
판문점.곳곳을.촬영하여.
대학원.세미나실에서.환등기로.영사하여.내게.설명
까지.하며.석사과정생들께.보여준다...
나는.사진은.신문이나.텔레비죤에서.자주.보았으니
강의시간까지.쓰며.볼.필요.없다고.하고.
다른.학생들도.직접.가고.직접.보고.오는.것이
필요하다고.말하고는...
어떻게.촬영통제.구역까지.그렇게.자세하게.찍어왔느
냐고.물으니...
" 
저...면회도.할.겸.애인께.부탁해.안내를.받아.
친구와.함께.돌아다니며.찍을.수.있었어요..."

둘-또.그.몇주.뒤.국민대.공예과.이학년.대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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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날.찾아.자기.머리를.긁적이며...
그곳에는.학생들이.다녀오기.쉽지.않다며.학생들
부담이.크다고.말하기에...나는 
" 
네.이놈...내가.스승이...다녀와.보라고.했다...
비무장지대에.다녀오는.일을.어렵다고.하다니...
이놈...빌.클린턴.도.다녀.오던데...자네.이번
학기.안에.다녀오지.못한다면.../...자른
뒤에나.만나세..."

좋 .../... 촬영: 오종은,  인화.19940524: 배병우

몇년.뒤.언젠가.그.학생은.내.앞에서.멋지고.뛰어
난.울음을.크고.길게.터뜨렸다.
그.넓이.그.길이.때문에.북쪽.학생들도.내.소리와.
그.울림을.들을.수.있었을.것이다...

고맙...
네.

7L2l4327
-T
D

크기...와...빠르기

" 새로 태어난 박테리아들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36 때만에 박테리아는 우리들 종아리 높이만큼 
온 땅덩이 껍질을 덮을 것이고, 
그로부터 한 때 뒤면 우리 키를 넘길 것이고, 
몇 달 지나면 이 땅덩이는 저 하늘 쪽으로 빛의 
빠르기로 부풀어 나갈 것이다."

돌리-금 

유한짐이 그린 움직그림 

최재천 교수의 글 '동물들도 죽음을 애도한다'에서 
생물학자 로벨트 마^ 헬 의 글을 다시 따옮김

7L2lacteria
-T
D

덧말:::한쪽에 한짝씩 몸이 나뉘며 자라나는 
박테리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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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새로운 접근

4338.04.04 에.우리.낱말로만.고쳐봄

ㄷ: 새로이.다가가기   

새로이

작은.알갱이.하나.하나가...움직이는.이슬껍질에
.비친.그림처럼.나타나는...물감...
그러한.것을.생각해.내게되었고...그런.쓸감을
만들며.찾고.있단다...

오늘날에.쓰이는.셈틀이나 연장들은.사라지고...

손가락...땀맺힌...손바닥...그.스스로가...
뜻을.받아.넣는.널이.되고...  
눈알...빛나는...눈빛들...그.스스로가...빛을.
내며.뜻을.알리는.연장이.되는.것도...어려운.일
.아니다...

아.....름....다...운.. . ..으...로...
.쓰.....일......테.......지

고맙.소

네.
. ..  ...     ....        .....  
 
7L2l.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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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입자.하나.하나가...움직이는.액정.화면.역할을
.하는...인쇄.물감...그.개념이.정리되었고...
그.재료를.개발하고.있단다...

오늘날에.쓰이는.전자.장비들은.사라지고...

손가락...땀맺힌...손바닥...그.스스로가...
입력.자판이.되고...  
눈동자...빛나는...눈빛들...그.스스로가...
출력.장치가.되는.것도...어려운.일.아니다...

아.....름....다...운.. . ..으...로...
.쓰.....일......테.......지

고맙.소

네.

7L2l.igital...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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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75.배.값을.치르고.산.역사적.책

아들과.함께...세느.강가.옛책가게.길을.오래.걸
었다...

거짓 ...
아메리카.우주선.아폴로.11호가.달에.날아갔다고.하
여...
닐.암스트롱.이라는.아메리카.군인이.달에.첫발을.
내렸다.하여...
    
아래는...32년.앞.거짓...그.바로.뒤.거의.그것
만.다룬.빠리.마치.그.첫쪽이다...

"달...역사로.이뤄낸.책..."

거짓 ... ... ...
참으로...어리석은...이야기이다...

강물은...흐르고...우리의...달도...흐른다...

덧말 :: 1969.년.7.월.16.일. >>> 
.20.일.21일.???.아메리카.비행사.암스트롱이
.달에.첫발을.디뎠다.하여...
온.세상.사람들이.숨을.죽였다...
그.때.생중계.방송이라는.것.앞에.넋.잃은.모습
들이.내.눈.안에.뚜렸하다...

그들의.선조.콜롬부스는...
오백년전...아메리카에.도착하여...그곳을...인도
라고.부르고...
그곳에.사는.사람들을...인도사람.indian.들
이라고...우겼다...
그들은.아직.그렇게.불리운다...

오늘...탁구를.달에.던져.보는데.드는.돈은.얼마일
까...

7L2l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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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 .     . .     . .
 ^      ^       ^

좋은.것을...바라며...빌.때는...얼굴에...
웃음을...띄우시고...
나쁜.것을...바라며...빌.때는...바로...그얼
굴이...쓸만하오...

고맙.습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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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갱이.하나.하나.를.움직일.수.
있는.솜씨

옛생각...그러나...어제...여러 알림터들이 
갑자기 함께 다룬 이야기...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정보를 읽고 풀어내는 
셈틀 역할을 한다.
셈틀 스스로 모두 분자 얼개로 이루어져 살아있는 몸 
안에 정보를 바라는데로 넣어두거나 나누어 주게 
된다.
셈틀 1조개를 이어도 물방울 하나 크기로 깍마다 
10 억번 움직일 수 있다.
분자 하나가 셈할 때 쓰이는 힘은 1백억분의1 
와트에 못미친다.
사람 몸 속을 돌아다니며 세포들을 다루는 작은 
수레를 움직이게 된다.

우리는 이런 셈틀을 움직여 만들 수 있는 꺼리의 
크기와 그에 따른 쓰임새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L2l...
-T
D

D
+
c
-
L

7l
2
o
-
L

7
T
w
0J

c
+
L
cr

7L2l
-T
D



금    누    리

- 36 -

빛보다 . 빠르고 . 긴 . 것 .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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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좋아.하는.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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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light is a shade, compared 
to the higher lights, till you 
come to the sun; and every shade 
is a light, compared to the 
deeper shades, till you come to 
the night. 

18
79

l/     l/            l/ ...
7L2loadiNG.2oo2... John Ruskin
-T
D

누.리.빛.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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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휘어진.바둑널을.만들어.
쓰겠다

나는.휘어진.바둑널을.가지고.논다 ...  

그
런
곳에
하얀.돌.까만.돌
놓고
싶

다

이런.바닥은.우리.그림비들의.멋진.놀이.마당이.된
다

7L2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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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1: 이 생각을 돈버는데 쓰려면 나에게 묻고 
쓰거나 내게 문화상품권을 알맞게 보내 주어야 한다
 
채스널이나 놀음은 물론이고, 전쟁상황판에 
적용하는 것도 저작권은 나 금누리에게 있는 
셈이다

덧말.2: 비겁하게 싸우지 말라

Votre email marche 
bien...

.g 

post ... Guy Schockaert

어.제.떠.올.린.이.슬

이.땅덩이에서.받을.수.있었던.가장.깊이있는.
열매는.뉴톤의.머리로도.보내졌다...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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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섬.바.깥.돌.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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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기

귀먹은
사람께
귀막고
물었다

어떠한
소리가
멋지게
들리나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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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다

좁은.땅덩이.속에도.끝없이.빈.곳이.있다...

끝없는.곳이라도...
손.안에...담아.볼.수.있다...

붓다의...키가...끊임없이...자라나...여러.
온즈믄.햇빛빠르기를...넘어섰을.때가...언제인가
...???

누리의...키가...끊임없이...자라나...여러.온
즈믄.햇빛빠르기를...넘어섰을.때가...언제인가.
..???

.

7L2l  바로위는가장바르게나온누리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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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그림  / 4329 07 09 / 국조동

여러가지
공
생김새
가
운
데
새알
그
것
이
가장
멋
지
다
나르는 새 알 그 안을 그려보면 더 아름답다

  

                               

7L2laL
-T
D

4330.01.07 00:57 에 만든 
셈풀이

8......../2..=!

8 나누기 2
4

3

o

1

8

끝없이.나눌.셈

2421n..f...I....n.....I......t.......E........
6

큰그ㄹ

그렇다.

우리는.이.땅.보다.큰.것들을.지니고.있다

하늘이.그렇고.
밤.그림자가.그렇고.
.

이.한.점이.그렇다.

7L2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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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03.28 18:15

빛.나.누.어.쓰.기

나는.그림자를.설기덩이로.보이게.하려고.빛을.쓰기도.
한다

7L2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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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03.28 19:00

빛.나.누.어.보.기

안.과.밖

눈.안에.있는.그림자로.본다

눈.안에.눈.밖보다.훨씬.많은.그림자가.있다

7L2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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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03.31 11:39

높이.깊이.넓이

모든
것은
빛과
마음
사이
빈곳
난다

7L2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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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는.아직.저쪽으로.있다
내.눈도.
이
땅
덩
이처럼.
아직.
스스로.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고.
있다

ZLzl
-T 
D

4330.04.15.14:51
  

딮페란^ㅔ

좋 . 다

땅덩이 가운데로 당기는 힘이 없는 곳에서 곧은 
쪽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가

알이 터지듯 한 찰라에 퍼져 나가는 힘을, 곧 
퍼짐 그 스스로를 하나의 쪽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때를 나눌 수 없듯이 길이나 크기를 잴 수 있는 
곳도 나타나지 않는다

가운데가 없다

7L2lEntE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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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05.28 16:54
 

봄 . 보기

o] 2   7 2l 7 
   -   -    +
   D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나 
사이에 맺힌 뜻을 보고 있는 것이다

7L2l
-T
D

4330.05.28 16:55
 

빠르기는 ...

때는 ... 똑바로.지나가지.않는다

우리가.빠르게.앞으로.나가면,.다가오는.것과.우리.옆
은.빙그르.돌며.달아난다

7L2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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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05.29 20:38

해 ... 참 . 별꼴

빛박이(사진)란 해에서 떨어진 티끌만한 쪽빛이 
이리 저리 되비쳐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멈춘 
그림자이다

따라서 밝고 밝아 하얀 해를 바로 찍어 본다는 
것은 큰 뜻이 없다

해를 찍을 수 없다.

가장 비뚤어지고 틀린 그림은  별 사진이다. 

7L2l
-T
D

덧말 : 별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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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06.09 18:52

맑은.널로.보는.책

두꺼운 책을 펼쳐서 빛박이 틀로 베낄 때 쪽과 
쪽 사이가 짙어지며 글과 그림이 휘어져 나온다. 

그 휘어진 모양은 틀린 것이 아니다 

 금누리 / 스스그림 / 4330

판판한 유리널을 눈으로 삼고 있는 틀의 맑은 
눈빛으로 바르게 뽑아 낸 것이다

...

...

...

그러나 곧은 빗금을 바탕으로 찍어낸 빛박이 그림은 
모두 틀린 것이다

우리의 눈 안쪽 모든 곳이 휘어져 있다

7L2lErspEctIvE Is mIraClE 
-T
D

4330.06.09 18:59 

빠리에 있는 한국의 젊은 
멋질비

1979.02.02 에 나는 '한국의 젊은 
멋질비들'이란 멋질 잔치 때문에 빠리에 
내렸는데, 
그것은 멋의 바다라고 알려진 빠리를 둘러보기에 
좋은 말미가 되었다.
그즈음만 하여도 다른 나라로 나들이 가는 것은 
나랏일처럼 따져 들어주지 않으면 어려웠다. 
다른 느낌으로 더 배우기를 바라던 나는 그 나들이를 
헛되이 보낼 수 없다.
멋질 잔치를 마치고 나는 베를린과 빈, 런던, 
로마, 아테네, 암스테르담 들들 유롭의 큰 고을들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소리쳤다 "빠리다. 내가 더 
배워야할 배움터는. 빠리다"

빠리, 그 고을 가운데 크게 기릴만한 오늘날 멋질 
집과 그에 딸린 큰 책 집이 새로이 열렸는데,
'뽕삐두 가온집'이라고 불리는 이 집은 움직이는 
설기덩이처럼 새로운 속뜻을 지니고 세운 집이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로 이곳 빠리의 
배움터 선비가 되기에 앞서 몇 달 머물러 있을 
때,
그림덩이와 같은 이 책집에 거의 날마다 들렸다.

온갖 그림들
온갖 책들
온갖 움직그림들
온갖 소리널들
온갖 마당놀이들

그리고 그런 볼거리들보다 더 좋은 것은 책집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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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를 들면, 모든 걸상이나 공부상은 한 자리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쓸 사람이 스스로 옮길 수 있었고 마루 
바닥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번개 줄 꽂이 
뚜껑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노래를 골라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춤추며 책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님이 그 집 책꽂이에 있던 책들을 뽑아 보다가 
베개 삼아 바닥에 누워 쉬며 잠이 든다 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님을 일으키지 않고 그 
베개 이름만 쪽지에 살짝 적어둔다.
그런 온갖 느낌을 지닐 수 있는 마음 씀씀이가 
나를 빠리에 있는 배움터에서 배우도록 떠민 
것이다. 

...

그래서 나는 빠리에 있는 그림과 멋질 배움터들 
몇 곳을 찾아갔다.
빠리에 있는 거의 모든 배움터들은 그 크기가 
작았다.

겉모습처럼 배움터는 좁고 작아서 그곳을 둘러보는 
나의 힘을 뺏으나 배움터 안에 갖춰진 것들은 
알차면서 부드럽고 멋졌다.
내가 문을 두드린 큰배움터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arts appliquEs et 
des mEtiers d'art 도 넓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바람결을 지니고 있었고, 일하는 방에는 
100가지가 넘는 망치들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배우고 싶다는 뜻을 곧바로 내었고, 
셀 수 없이 멋진 망치질들을 배우게 되었다. 

솜씨가 늘게 되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듯이, 여러 
가지를 해보고 바로 겪어 본 나의 삶은 더 
마음대로 헤쳐 나갈 수 있게 된다.
한걸음씩 내 망치질은 더 자랐고,  빠리의 삶도 
잘 알게 되었다.
누구나 함께 쓰는 커다란 책 집에서 손에 책을 
들고 홀로 춤추는 사람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나는 오래도록 힘을 다하여 공부했다. 
그리고 배움터에서 쇠를 다루는 일을 두해가 다 
되도록 배워 마칠 즈음 어느 날, 
나는 쇠 한쪽과 망치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꼈다.
이러한 느낌은 마치 내가 씨름 터에서 하늘 아래 
으뜸이 된 놈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다.
그러나 한 때도 되지 않는 바로 뒤 다른 나라에서 
홀로 공부하며 으뜸이 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생각은 
무너져 내렸다.

다루는 길은 많이 익혔지만, 솜씨는 일을 하는 
데 쓰이고 있어야 할 손매이지 그 알맹이는 아니다.

새로이 지어 만들려면 솜씨가 있어야 하나, 
솜씨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가 ?

기쁨은 너무 짧았다.
나는 솜씨를 키워 얻으려고 배움터에서 있는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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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며 익혔다.
그런데, 나는 젊은 때를 왜 이렇게 바보처럼 
보냈던가 라고 스스로 물어 본 것이다.
나는 보름이 넘도록 수렁에 빠진 듯 했다. 
배우거나 가르침이 없이도 익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

그 때 나는 배움터에서 익히고 하던 일을 
멈추었으나 두해나 다닌 배움터 안 밥집에서 여는 
때처럼 끼니는 때웠다.
그 때 놀라운 일은 여섯 달 내내 같은 밥 
차림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면 나는 배움터에서 해마다 200가지도 
넘는 진지를 받아본 셈이다.

처음에는 맛이나 밥 멋을 알 겨를도 없이 그저 
일할 힘을 얻으려고 먹었다.
그러나 그 많은 먹을거리를 나도 모르게 즐긴 
셈이다.
끝내, 나는 맛 차림도, 스승들의 몸가짐도, 모임을 
만드는 것도, 배울이들이 지닌 생각들도 서로 나누며 
배운 셈이다.

서울로 떠나기에 앞서 빠리에 있는 한 멋질비 
내가 했던 생각:

1981 해 프랑스 나라님을 뽑는 일은 누구도 미리 
알아차릴 수 없이 서로 엇비슷하였다.
앞서 있는 두 사람은 그 때 나라님 지스카르 데스탱 
giscard destin과 
바로 맞서고 있는 프랑스와 미테랑 franCois 

mitterrand 이었다.

첫 겨루기에서 지스카르 데스탱이 이겼다.
그러나 이래 뒤, 마지막 두째 겨루기에서는 프랑스와 
미테랑이 이겼다.

나라님 뽑기는 아름그림과 멋질을 생각하면 매우 

따져볼만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때 나라님이 하던 일은 사람들의 
멋과 아름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 때 나라님 지스카르 데스탱은 임프레쇼니스트 처럼 
옛 차림을 하고 있었고, 
맞선이 프랑스와 미테랑은 알려지지 않은 그림비인 
셈이나, 
그 때는 레알리즘 위의 레알리즘 처럼 네오 
레알리즘이 새로이 태어날 때였다.

지스카르 데스탱 바로 먼저 나라님이었던 조르즈 
뽕삐두, 그는 움직그림비 이었다. 
조르즈 뽕삐두가 나라님일 때 일궈 마련한 뽕삐두 
가온집을 보라, 그 곳 꾸밈새를 둘러보라.

이는 지스카르 데스탱이 프랑스의 아름멋 물결을 
임프레쇼니즘 때로 되돌렸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알려지지 않는 그림비는 왼쪽으로 치우친 무리에 딸려 
나타나선 사람이다.

나는 그림비 또는 멋질비로서 누구를 멋 그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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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뽑아야 하는 가 ?

골라야 하는 이래 사이 줄곧 나는 임프레쇼니스트 
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레알리스트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런 멋질비의 생각과 속뜻으로 이래 뒤 
어떻게 일을 끼치며 다시 새로이 뽑히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어째든 나라님이 이래 뒤에 다시 새로이 바뀌었다.

그 때에 새로이 넘어서는 레알리즘 물결이 아름 멋 
마당에 퍼졌고,  
나는 그 이래 안에 젊은 그림비들의 생각이 일을 
끼친 것으로 느꼈다.

마침내 나라 다스리는 일을 쉬운 생각으로 따져보아 
밀며 도운 것이다.

프랑스 나라님, 프랑스와 미테랑은 14 해나 
지나도록 멋질비나 그림비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빠리 밖 커다란 문과 아직 짓고 있는 
새 나라 책 집처럼 멋질을 이루었다.
이것들은 미니말 다음 것들이다.

조르즈 뽕삐두는 움직그림비이다.
지스카르 데스탱은  첫 무렵 임프레쇼니스트이다.
프랑스와 미테랑은 레알리스트 이었고, 그는 미니말 
다음 멋질비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새 나라님 자끄 시락 jacques chirac 은 

내가 바라는 바를 들어줄 수 있을 가 ?

나는 앞날의 프랑스가 번개 그림 안을 참삶처럼 
드나들 줄 아는 마음을 지닌 나라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앞날의 프랑스 나라 일들만이 아니라, 
땅굴 속을 달리는 줄수레 안에서 춤추자는 허름한 
아낙네 말을 들어주는 열린 마음도 알게 되었다.

나와 함께 배우고, 나를 바라보며 춤추라.

...

...

...

1995
...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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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덧말: 10 해 앞에 잉글리시로 먼저 쓴 나의 
글을 10 해 뒤 우리말로 옮겨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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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빛을.쓰는.까닭

한 . 빛을.보지.못하게.하려고

   1

둘 .. 그림자를.돋보게.하려고

   2

셋 ... 멈춘.꼴을.보게.하려고

   3

7L2l
-T
D

.         -         l

        

 

그린이: 유한짐, 금누리, 김동영

7L2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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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밤하늘

그것을 거울에 비춰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생각하자

우리 ... 이 방 안에 보이는 모서리들은 똑바로 
곧은 것이 아니라 휘어진 것이다

무엇으로 보려는가

아름다운 별들

무엇으로 언제를 보려나 

별하늘 ... 너는 알리라

고맙
네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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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무게.힘

가운데로.당기는.땅.힘이.미치지.못하는.밖에서.사
람이.태어났다면.우리는.둥근.구슬.안.쪽을.기어다
니거나.거꾸로.날아.다닐.것이다

방.바닥이.휘어졌다

위로.내려가고...아래로.올라간다

7L2l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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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1997.05.29 20:38
 

보나.에게

보
나

절하며...

나는.새가.어떻게.나는.지.알.수.없다...
그러나...
내.눈은.새의.날개짓을.따라.휘어.돈다...

나는.밤.하늘을.둥글고.넓게.본다...
사라졌을.끝없이.먼.별을.바로.그믐달.곁에.두고.
보기도.한다...
이제.나온.달.바로.곁에...셀.수.없이.지난.해.
앞에.사라진.별들을.곁에.두고.보는.것이다...
둥글고.맑은.그릇.속으로.사라진.파란.별널을.그려.
담아.둔다...

보나

나는.새는.내.뜻쪽으로.휘어.돌며.난다...

고맙...
네.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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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05/13(17:04)

거울 . 앞에 . 서서

한
치
앞
너는
마르셀.뒤샹
이다

세
치
앞
너는
이.율곡
이다

아홉
치
앞
너는
세종이다

스무
일곱
치
앞
너는
레오날도.다.빈치
이다

81
앞
너는
금.누리
다
금.누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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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맙.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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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 과 . 꿈

나의 손으로가 아니라 내 머리 속, 나의 꿈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멋질도 할 수 있는 날이 올테지 ...

 살갗
 도

 이미

 알뜻
 과

 느낌
 을

 주고
 받는

 셈틀
 인

 셈
 이다

 7L2l
 -T
 D

 
덧말: 그림비 
peintre.畵家.painter.колеривщик, 
...  멋질비 
sculpteur.彫刻家.scul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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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찾기

우리는.참으로.바르게.보고.있는.것인가
우리는.보고자.하는.것을.본다
우리는.보고.또.본다.

무엇을.보는가

7L2l 4330 . 03 . 24 . 11 : 35
-T
D

빛박이 : 무스타파 오제

그림자 . 물음

그림자

그림자는.무엇에.가깝나 ???

그림 ?
빛박이фотоснимок, 寫眞, photograph ?

빛그림отражение, 映像, reflection ?

꿈그림изображение, 心像, image ?

참모습реально, 實相, real ?

구름 ?

가장.닮았다고.여기는.것.하나를.뽑아서.그.사이.
얼개를.풀어.보라

7L2l 4330 . 03 . 25 . 17 : 33
-T
D

나누어 . 보기

사람은.눈만으로.빠르기를.그.움직임을.나누어보지.못
한다

빛박이 : 곽공신

움직 ...

7L2l 4330 . 04 . 15 . 14 : 45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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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아직.저쪽으로.지고있다

내
눈도
아직
스스로
무게둘레重力場 를
지니고있다

7L2l 4330 . 04 . 15 . 14 : 45
-T
D

셈 . 해 . 보 . 기

넓이를.빠르기로
빠르기를.넓이로.따져.셈한다고.틀렸다고.할.수.없
다

넓이도.끊임없이.흘러.가고
빠르기도.끝없이.넓고.길다

빛빠르기로
너와
나
사이를
따져
본
다

고맙.소
네

7421 . 43300417.18:04
6

?틀린.짓으로.바

그래도

맞는
것이
있다면

틀린.짓으로.바르게.보도록.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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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L2l.4330.04.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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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l

우리는.이미.빛보다.빠른.꿈.속에.살고.있다

  .
  _
  l

자자자

7L2l.4330.05.27.19:15

-T
D

오늘 . 첫쪽434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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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앓이 . 두가지 . 가슴앓이

마흔해.앞.아폴로와.암스트롱이라는.아메리카.사람이
.달에.내린다는.것을.집에서.멀리볼틀로.보았다
그.때.거뭇거뭇한.달.위에.내리도록.한.사람들을.
우러러.보며.놀란.내.가슴을.어루만졌다
내.어린.눈에.아메리카라는.나라가.지닌.앞선.솜
씨와.많은.돈이.부러웠고,.
나는.먹을거리도.모자란.가난한.나라에서.태어났음
에.나홀로.탓하고.홀로.하소연.하였다
그.때.느낀.하소연과.함께.사람들이.달에.내렸다
는.기쁨으로.어린.내.가슴이.꽤.아렸다

그러나

나는.그.때.그.사람이.달에.내리지.않았다고.생각
한다
이러한.내.생각은.스무해쯤.되었다
그즈음.가까운.몇사람께.내.생각을.슬그머니.이야기
.해보았는데.날.미치거나.엉뚱한.놈으로.바라본다
가장.큰.나라와.아직까지도.가장.앞선.나사라는.무
리를.나보다.더.믿고.있음이.틀림이.없다
나는.어린.내.아이들께도.이런.이야기를.꺼내지.못
했다

그래도.나는.오랜도록,.스무해가.넘도록.내.생각이.맞
다고.여기고.있다

그러나

모든.사람들이.어느날.갑자기.내.생각이.옳다고.한
다면.어떻게.될까
그렇다면.큰탈이.터질지도.모른다는.그.때.내.느낌을
.지울.수.없었다
그때문에.나는.다른사람들께.어떻게.내.생각을.
알리고.밝혀야.하는가.하며.가슴앓이를.크게.치루었
다
몇날.뒤.그러한.아픔이.사라질.즈음부터.나는.내.

생각을.천천히.뿌려.나갔다
.

내가.그런.이야기를.왜.가끔,.술.한모금.뒤에.해
왔는지.배운이들은.알테지...

고맙.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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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 햇님

달에 가려지는 해

... 다라다 ... : 디 ... 
diffErance = 다람 = 差同 >< 差延

'diffErence' 와 'diffErance'는 다르다

'diffErance'는 프랑스 선비 작퀫 
델리다jacques derrida가 스스로 만들어 
새로이 쓴 낱말이다.
'diffErance디페랑스’는 프랑스 말 
‘diffErence다름’에서 씨끝‘-ence’를 
‘-ance’로 바꾸어서 만든 것으로, 
델리다의 새로운 생각과 속뜻을 알리려고 그 스스로 



금    누    리

- 56 -

만든 낱말이다.
'다르다’라는 뜻과 ‘늦추다 ·미루다’라는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는 낱말에 그 여러가지를 함께 뜻하는 
것으로 만든 새로운 이름씨인 셈이다. 
곧 ‘diffErance디페랑스’는 
움직씨‘diffErer디페레가 지닌 뜻이 함께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알맞게 우리나라 말로 새로이 만든다면 ... 
'다라다' '다람'쯤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겠다.
'diffErance디페랑스’를 알려줄 때 한 젊은 
선비 누군가도 이렇게 쓴다고 들은 듯 하다.
니뽄日本 선비들은 '差延 '이라는 낱말을 
만들어 그러한 뜻으로 쓴다.
듕귁中國 선비들은 앞으로 '差同 '이라는 글을 
붙여 그런 뜻으로 쓴다면 쉽게 알게 되겠다.

앞에 쓴 diffEr e nce

뒤에 쓴 diffEr e nce

이들은 같기도 하나 이미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ㅔㄴㄱ란드 사람이 쓰는 difference

ㅍ란세 사람이 쓰는 diffErence

이 두가지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다른 뜻을 지닌 새로운 낱말로 
'diffErance'를 만든 셈이니 너와 나는 
다라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라다.
'다람'이라고 쓴다거나 '다라다' 새 움직씨로 
말한다면 어린이들도 뛰어난 선비 델리다의 말 
뜻과 그 깊이에 쉽게 다가가 들을 수 있으리라

고맙.소
네

7L2liffEran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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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1: 위에 쓴 E 는 e 에 accent 이 

있는 ㅍ란샛으로 보면 됨
덧글2: 이 글은 듕귁中國 에서 와 날 배우는 
선비들께 가르치며 쓴 글이다. 
따라서 '差同 '이라는 낱말은 내가 듕귁 
사람들께 만들어 준 셈이다.

꼴 . 껍질 . 꼴

똑같은.껍질이라도.그것에.둘러싸여.있는.것의.크기
와.꼴에.따른.느낌은.다르다

똑같은.감으로.만든.작은공과.큰공을.눈감고.더듬어
.본다면.그.크기.만이.아니라.손에.닿는.그.껍질이
.지닌.느낌도.사뭇.다르다

똑같은.닭이.낳은.달걀의.껍질이라고.하더라도.앞
과.뒤.위.아래의.것이.서로.다르다

다라다
참.다르다
다라다

7L2l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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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기로.보는.누리

말타기를.배우면.좋은.것들.가운데.하나는." 
움직임에.따라.그.둘레가.달리.보인다 "는.것이다
어떤이가.멀리볼틀에서.그러한.뜻으로.이야기.하는.
것을.들었다

나도.말타기를.좋아한다
말은.마굿간.안에.있는.것보다는.좀.움직여야.몸
에.좋다고.하니.말에게.크게.미안하지는.않다

지난.흙날.발수레 를.샀다
그냥.걸을.때와.달리.나의.다리를.움직이는.것과.
여러.빠르기에.따라.둘레들이.달리.보이는.즐거움이
.있다

.

.

.

" 달리는.말의.다리는.스무개이다 ". 보^^ 니
.
.
.

7L2lumberto.boccioni 
-T
D

그냥 . 입술칠 . 알림

? > 다 . 텐펠델>아피>누리

??? . 참이란 . ???

참멋질.참그림이란.없다

에서. 란.이미.낱말로만.있는.셈이다

.

.

.

7L2l + gUrEUmbI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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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 눈 . 6450 . 곱

? > 기렛 > 누리

둘에게
.

따지고
본다면

밤하늘
별들은

너와나
우리가

만든것
이란다
.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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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가.생길.때
하느님은.없었다

온누리가.터졌을.때.하느님이.있어야.한.것은.아니
다

universe.didn't.need.God.to.start
big.bang.didn't.need.God

stephen.hawking

7L2lig.bang
-T
D

훕ㅂ레로 . 본 . 별자리들

위에서 . 찍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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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 가장 . 오래된 . 멀리볼틀

백남준>김형순>오마이>누리

가는.벌레 . ㅏ라비ㅏ. 멠

??? > 누리

널문리 . 판문점

?>누리

나는.미친놈처럼.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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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탄레ㅣ.쿱리^ㅋ ... 나사 ... 달.사람 
... ???

?+나사+?>누리

탈

사 . 테 .의.탈 ...>누리

7L21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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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배우미들에게 가르침들

/////

4349 . . . 가을 . 01  . . .  스스알림 . 마련하기

배우미들은.이곳에.여덟줄.안팎으로.스스로를.알리기.바란다
글쓰기만이.아니라.보이는.틀에.멋이.들어나면.좋다
스스로의.이야기를.눈으로.들려주는.것이다

/
제다움이.들어나야.한다
//
바르게.써야.한다
///
같은.말을.되풀이.하지않는.것이.좋다
////

짧은.이야기로.스스로를.추린.것이다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4031&page=1&ftype=7&fval=%b8%f0%b3%aa&backdepth=1>
<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gumnuri-1993-fo
to-by-kim_daesoo.jpg width="183" border="1" style="border-color: 
gray""></a>   찍은이: 김대수

고맙
네

7L2le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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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 . 가을 . 02  . . .  여러널꼴 . 만들기

<br>
참
이슬

쇠구슬

바른세모꼴.넷을.이어붙이면...바른네모널꼴
바른네모꼴.여섯을.이어.붙이면...바른여섯널꼴
바른세모꼴.여덟을.이어붙이면...바른여덟널꼴
바른다섯모꼴.열둘을.이어.붙이면...바른열두널꼴
바른세모꼴.스물을.이어.붙이면...바른스물널꼴

...

...

...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5/sporder.JPG 
width="600"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5/plastic.gif 
width="150" border="0"> 히로시.토무라 ... ㅎㅎㅎ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7/1-k.h.jpg 
width="150" border="0"> 아래는 이곳 저곳에서 배울이들이 찾아둔 것들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5/polyall.gif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7/수학사랑.jpg 
width="150"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7/다면체.gif 
width="150"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7/sm.gif 
width="150"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5/sporder02.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금누리_006.jpg 
width="188" border="0"> 김진형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7/여러널꼴.JPG 
width="188" border="0"> 손정민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up" scrollamount="1" height="88" 
width="88"><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185&page=1&ftype=6&fval=&backdepth=1><font size='2' 
color='black'><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nuri-ro.gif" 
width=50 border="0"></font></a></marquee></marquee>
...
...
...

곰팡이.핀.주먹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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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 . 가을 . 03  . . .  맑은.널에.그리기

<br>우리의.옛.그림비들은.얇은.종이.앞쪽만이.아니라.뒤쪽에도.바탕이나.밑그림을.칠하기도.하였다

속에서.우러나오는.그림이.되기도.하는.것이다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1920&page=1&ftype=6&fval=%bd%ba%bd%ba%b1%d7%b8%
b2&backdepth=1><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yun_duseo_1668_
1715_self_potrait.jpg border="0"></a>  윤두서의.스스그림.1668_1715

두^함ㅍ.그는.큰.유리.널에.앞뒤를.함께.볼.수.있는.그림을.그렸다
때와.곳이.평평한.널.하나에.함께.있는.멋질이다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571&page=1&ftype=7&fval=%bf%f2%c1%f7%c0%d3&backd
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4/duchamp.jpg 
width="303" border="0"></a>  두^함ㅍ. 그니의.사내들이.벌거벗긴.새아씨 1915&#8211;23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1-20081789.jpg 
width="800" border="0">
   
원.재룡이.새긴.그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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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 . 가을 . 04  . . .  같은.모.이어.그리기

<br>여러가지 자를 만든다
곧은자
굽은자
꺽은줄자

01.줄을 이어 놓음

꺽은금 굽은금 가로금에 이어 긋는다
무지개줄을 굴대로 하고 이어 긋는다
같은 줄을 굴대로 하고 이어 긋는다

02 널을 이어 본다
굴대 꼭지를 널 안에 달리 하여 이어 긋기
얼룩칠하기

03 맑은 널에 써 겹그림 이루기
맑은 널과 바탕그림 잇기 찾아보기

널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음

04. 겹그림에 따라 만드는 그물 무늬
이어지는 무늬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4&mode=r
ead&num=572&page=48&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2/과제1.JPG border="1" 
style="border-color:black"></a>   백혜수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4&mode=r
ead&num=572&page=48&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2/mov2.gif 
width="275" height="200" border="1" style="border-color:black"></a>   
김홍연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4&mode=r
ead&num=433&page=21&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2/중간과제완성.gif 
border="1" style="border-color:black"></a>   홍승우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7/전예슬__열리다,_피다__2013
.jpg widht="138" border="1" style="border-color:black">   전예슬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15&mode=r
ead&num=2441&page=1&ftype=7&fval=buren&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5/rainbow-1985.gif 
border="1" style="border-color:black"></a>   다니ㅔㄹ.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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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 . . 가을 . 05  . . .  띠.틀어.잇기 

<br>
앞과 뒤가 없고 가운데도 없는 띠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17&mode=r
ead&num=2228&page=2&ftype=7&fval=%b8%fe%ba%f1%bf%ec%bd%ba&
backdepth=1>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5/jooeun.JPG 
width="388" border="0">   정주은이 4331 해 새내기 때 만든 것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7/전예슬__띠_틀어_잇기_3__2
013.jpg width="388" border="0"></a>   전예슬이 4346 해 새내기 때 만든 것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때와 곳을 구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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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 . . 가을 . 06  . . .  먹을거리.마련 ??? 

<br>
차림.멋
차림.맛

이.것도.헤아려.가눌.것이니 ... 즐겁게.만들기.바란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747&page=1&ftype=7&fval=%b1%d7%b3%c9&backdepth=6><im
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a.jpg width="380" 
border="1" style="border-color:black"></a>   메추리.알들.한.접시에.마련해.올린이: 오준호 
4337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4&mode=r
ead&num=414&page=1&ftype=7&fval=%b6%f3%b8%e9&backdepth=8><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김지영-먹을꺼리...jpg 
width="180" border="1" style="border-color:black"></a>   한줄.도시락.마련해 올린이: 
김지영 4337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629&page=1&ftype=7&fval=%c7%d1.%c0%dc&backdepth=2
><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coqtail-trafic-s
ign-for-gumnuri-2012-by-ohyunjeong.jpg border="1" 
style="border-color:black"></a>   신호등: 금누리.위해.만든.술.이름: 오현정 4343

7L2l
-T
D

/////

두째해 배우미들에게 가르침들

4349 ... 봄 ... 01 ... 멋질.만드는.멋틀.만들기

<br>ㅟㅁ.델보예.라는.멋질비가.만든.틀이.있는데

그.틀.입에.먹을거리를.넣어.똥을.만들어.내는.것이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409&page=1&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wim-delvoye-clo
aca-machines.jpg width="333" border="0"></a>   만든.때: 4333

그.틀만이.아니라.그것이.만들어.내는.똥도.멋질(彫刻)이.되는.셈이다

먹다.버린.쓰래기로.거름만.만드는.것이.아니라.또다른.멋을.이룰.수.있다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3083&page=1&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miroslav_tichy_c
amera.jpg width="333" border="0"></a>   만든.때: 43??

미로ㅅ라ㅂ.티ㅅ히.라는.빛박이는.버려진.쓰래기로.빛박개를.만들어.찍은.것들로
폼피도ㅜ.가온집에서.잔치를.열어.주었다

그러한.것들.생각해보고.그.연장만.멋진.꼴을.지니는.것이.아니라.
그것과.함께.만들어낸.것도.새로운.멋질이.될.수.있도록.즐거이.해보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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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해.봄

강예진
여드름.짜개

범소미
무늬가.찍히는.신

이슬비
굴려찍는.둥근막대
+
덧붙이기

강지선
입맞추는.틀

공영빈
움직그림.보이는.방아 + 손말틀

김소정
비누방울.돌리는.틀 > 암딹의.눈물

박가원
바람나는.빛가루.튀는.책 + 바람

원동준
그리는.팔 > 소리.막대

이주호
그리는.틀 > 오줌싸는.틀

이지후
불...그으름 > 사내.털로.만든.달력

전수향
그리는.틀 ... 지진계.꾸미기

최슬기
그리는.바퀴 ... 새알

윤경현
그리는.틀 ... 머리.주무르개

이효주
그믈로.가루내기 ... 말장난

김용강
소리.떨림으로.만든는.꼴

성애진
그리는.목걸이

이창우
몸.바꾸는.틀.자지 ...

////

4345 해 봄

이건희
라디오.만들기

김현진
신.찍개

박정윤
촛농.뿌리개.촛농.멋틀

최현택
빛깔.뿌리개

김근아
몸에.달린.붓들과.옷그림

김예진
되비친.그림

박은지
글쇠.만들기

윤하나
바늘구멍.빛박개

정희선
우산으로.만들어.그리기

조민정
굴려.무늬.찍개

조원기
유리알로.바꿔.보는.틀

조판제
전자석.낚시

최진솔
그리는.오르골

조혜민
빛박개로

김준모
때(시간)을.담아두는.멋틀

최지은
여러가지.꼴들로.연필깍개

한은지
여러가지.역는.틀

이양지
여러가지.그림을.함께.보는.틀

장지영
국시틀로.만드는.멋질

이윤화
빛박개.유리알.채.만들기

김예슬
떨살

4343해 봄

희창
작은.총으로

권다혜
모래고르개

다빈
모래흘리개

김다혜
그림 팽이

민년
바람개비

민지
거르개

수지
손톱칠개

지수
걷는틀

유경
물감짜개

민아
요요

지수
정전기

푸름
방아

혜윤
돌려그리개

새흰
그려굴리개

지원
띠에 그리개

지희
작은 연장 묶음

서현
싸개

예정
돋보기

희진
바람개비

설화
눈속임

수빈
누르개

화준



금    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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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별길 만들개

성아
눈 뿌리개

4349 ... 봄 ... 02 ... 늘림꼴.휘어진.널.만들기

<br><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SSCN0208.JPG 
width="188" border="1" style="border-color:pink"> 이미애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4889&page=1&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막구조.gif width="188" 
border="1" style="border-color:gray"></a> 임영희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8/neo0003.jpg 
width="188" border="1" style="border-color:black"> 김동영

쓸감

반짝풀,물풀,노란구리줄,긴버선,칠...들들

그밖.다른.쓸감

비누물
칠
섞은풀
얇은플라스틱
천
고무
알미늄
구리
쇠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2/오이.jpg 
width="183" border="0">   은과 오이로 만든이: 김유진

구스타브 에펠이 높이 세운 꼴과 얼개가 지닌 두가지 속뜻

뮌헨 겨룸터의 유리덮개 지붕

빠리 큰지개 밑 덮개 구름

아니쉬 카푸어의 멋질 길이 150 미터

가보

페브스너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1288&page=1&ftype=7&fval=%ba%fb%b0%a5&backdepth=1"><i
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color-ver.jpg" 
border="0" align="left" width="8" height="88"></a>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up" scrollamount="1" height="88" 
width="583"><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431&page=1&ftype=7&fval=%c8%d6%be%ee%c1%f8&backdept
h=1><font size='2' color='black'><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nuri-ro.gif" 
width="505" height="55"border="0"></font></a></marquee></mar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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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봄 ... 03 ... 클라인.꼴을.새로이

<br>클라인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6/yk2.jpg>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2/data/nuri03/del_torus_kl_bottl
e_anim.gif border="0">

클라인.유리.그릇을.바탕으로.생각한.꼴과.얼개.
그 유리그릇은 뫼비우스 띠를 덩어리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뫼비우스 띠는 기다란 띠 한쪽을 뒤로 돌려 두 끝을 이은 것이다.
이 띠는 앞과 뒷에서 서로 다른 쪽으로 그어나간 줄이 나중에 같은 곳에서 만난다.
앞과 뒤를 알 수 없는 하나의 널로 이루어져 있다.
2.5차원, 또는 그러한 것을 넘어선 여러차원의 꼴; 2차원적 널 안팎으로 3차원적
공간이 스며있다.
뫼비우스 띠에서는 
이쪽 저쪽이 없다.
뫼비우스 띠는 가운데가 없다.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6/pheng_k1.gif>

Images of 4D-lit knotted spheres including depiction of 4D occlusion in 
the 3D projection; this is similar to the self-occlusions of a knotted 
rope in 3D projected to a 2D image. The first image is a time-consuming 
volume rendering, while its equivalent below can be manipulated using 
real-time methods. (R. Cross, A. Hanson, and P. Heng, Indiana University.) 

클라인 주둥이는 ?
뫼비우스 띠 처럼 휘어진 하나의 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과 밖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과 밖 그 사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klein_bottles_m
ade_by_alan_bennett.jpg>

This is one of a series of glass Klein bottles made by Alan Bennett in 
Bedford, United Kingdom for the Science Museum, London. It consists of 
three Klein bottles, one inside another. A Klein bottle is a surface which 
has no edges, no outside or inside and cannot properly be constructed in 
three dimensions. In the series Alan Bennett made Klein bottles analogous 
to Mobius strips with odd numbers of twists greater than one.
Image number:10314758
Credit:Science Museum/Science & Society Picture Library

" 이렇게 자유분방한 변천을 하는 기하학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가 의심이 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공간인식 또는 우주관은 <중심이 없는 무한한 세계>가 되어 있다.
무한 세계에서는 자유로이 늘이고 줄일 수 있다.
.......

중심이 없는 세계에서는  모든 부분이 중심일 수 있다."

김용운> 카타스트로피 이론 입문에서...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klein-bo.jpg>

여러가지 다르게 밑그림을 그려보기 바람.
그런 뒤 번개 널에도 그림들 띄워볼 것.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nuri-ro.gif 
width="88" height="333"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2/data/nuri03/1-klein_2.jpg 
width="300"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nuri-ro.gif 
width="808" height="33" border="0">

그/.안에...

불.
물.
톱밥.
쇠가루.
흙가루.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1-anigif.gif 
width="388" border="0"> 김용강

<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penrose_escher_r
ubix_giphy_reddit.gif width="388" border="0"> 

클라인.병은.아니나.펜로즈의.세모꼴을.루빅.네모로.보여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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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ay" size="2">
  버려진.종이(бумага весточки.新聞紙.news 
paper).그.크기를.다르게.둘둘.말아.대롱.두개를.만들어.눈에.맞대어.밖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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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준이 : 김선주(새내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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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일할.때.바른.몸가짐을.지니게.할.것이다
이는.연장의.쓰임새를.높혀.줄.것이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14&mode=r
ead&num=2631&page=1&ftype=6&fval=&backdepth=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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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303" border="8" style="border-color:black"></a>  살바돌 
달리...'나에게.가장.좋은.연장이.주어졌다'

이미.만들어져.나온.연장을.스스로.손에.맞도록.고친다
서로.다른.곳에.쓰이는.연장.여러가지를.하나로.뭉쳐.본다
흔히.볼.수.없는.꼴이나.어려운.모양을.만들.수.있는.새로운.연장을.생각해.본다
연장의.감을.다른.것으로.바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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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 어떻게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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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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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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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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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이기
조르기
줄이기
자라기
바뀌기
돌리기

한줄로 만들기
한판으로 만들기

두가지로 잇기
여러가지로 잇기

두가지로 쌓기
여러가지로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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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다루기]
까대기 ; 궂은 날에도 그 안에서 일할 수 있게 지은 집,
상옥 ; 건물을 덮어서 지은 헛집, 일이 끝나면 뜯어낸다.

도끼별 ; 베어낸 원목에서 가지를 치고 대충 도끼로 다듬은 재목.
밑동 ; 장목의 뿌리쪽,
끝동(웃동) ; 장목의 끝쪽.

군두쇠 ; 굵은 나무를 옮길 때 쓰는 밧줄을 걸기 위해 해박은 크고 굵은 쇠고리.
꺾쇠 ; 깎아야 할 나무를 모탕에 고정시키기 위해 걸쳐박은 ㄷ자형 쇠.

말 ; 나무를 마름질하여 먹줄을 치고 톱질을 할 때 받쳐놓은 나무.

규(規) ; 그림쇠, 걸음쇠, 잡선, 컴퍼스, 원을 그리는 도구.
구(矩) ; 곱자, 직각을 보는 도구.
준(準) ; (대림), 수평을 재는 도구.
승(繩) ; 먹줄, 직선을 얻는 도구.

곱자 ; 직각되게 ㄱ자형으로 만든 자.
흘럭자 ; 자 두 개를 연결하여 임의의 각도로 금을 긋게 된 자.
촌목(턱촌목) ; 나무 면에 평행선을 긋기 위한 도구. 
가늠추(다림추, 평형추) ; 줄을 달아 느려뜨려서 수직을 보는 묵직한 물체.
먹통 ; 먹물을 갈아붓고 가느다란 끈으로 거길 거쳐나오게 해 곧은 선을 얻도록 만든 기구.
먹칼 ; 먹을 찍어서 눈금을 긋게 한 것.

자귀 ; 나무를 찍어서 깎은 연장으로 도끼날이 세로인데 비해 가로날로 된 것.
손자귀
중자귀
대자귀(선자귀)
까뀌 ; 손자귀와 같은 소용인데 도끼처럼 쇠로 만들고 나뭇자루를 해박는다.
옥까뀌 ; 날을 오긋하게 내 앞쪽으로 들이깎게 된 까뀌.
우비칼 ; 날을 오그려서 까뀌로 찍은 나막신의 안 부분을 후벼내는 칼.

톱 ;일정한 강격으로 날을 내서 나무를 자르는 연장.
내릴톱
동가리톰
끈치톱 
대톱 ; 둘이 마주 쓸 수 있는 큰 톱.
중톱
소톱
탕개 ; 줄로 동이고 탕개목이라는 나무를 끼워 돌려서 단단히 고정한 톱.
세톱 ; 아주 정밀하게 끊기 위해 톱날을 특별히 잘게 한 톱.
등대기톱 ; 거도의 톱몸을 보호하기 위해 등 부분에 덧쇠를 댄 톱.
쇠톱 ; 등 쪽으로 활등같이 휘어 만든 등쇠를 걸쳐서 톱몸을 보호하고 쇠를 끊는 톱.
실톱 ; 실같이 가는 몸을 메운 톱, 투각으로 썰어낼 때 사용.
붕어톱 ; 특별히 톱ㅁ모이 넓어 붕어처럼 생긴 톱.
양날톱
접톱 ;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접어서 톱몸을 자루에 끼우게 된 톱.
두덩톱 ; 톱양이 짧고 배가 둥글어 널빤지에 홈을 파기 편리하게 한 톱.

줄 ; 톱을 많이 써서 이가 닳으면 아주 강한 쇠로 만든 줄을 써서 날을 세운다.
환 ; 나무만을 갈아내는데 쓰는 연장.

양판 ; 대패질거리를 받혀놓는 판판하고 긴 나무.
덧양판 ; 올려놓은 물건이 미끄러져 물러나지 않도록 덧붙이는 나무 오리.
대패 ; 나무집에 날을 만들어 꽂아 일정한 두께로 나무를 깎아내는 기구.

대패손 ; 대패질할 때 밀어내기 편하게 날 뒤쪽에 가로 댄 손잡이.
훑이기대패 ; 면은 고르지 않아도 일정한 두께로 깎아내기 좋게 대패집이 시늉만 있는 대패.
장대패 ; 막대패로 밀어낸 면을 더욱 빤빤하게 고르기 위해 집을 길게 한 대패.
대패집고치기대패 ; 단단한 나무로 된 대패집의 바닥을 고르게 깎기 위해 날을 곧추세운 대패.
뒤젭대패(뒤대패,등밀이) ; 우묵한 바닥을 깎아내도록 대패집 바닥 앞뒤를 둥글게 한 대패.
둥근대패(배둥근대패, 배대패) ; 오목한 데를 둥그레하게 밀어내도록 대패날 끝이 반달형으로 된 대패.
목귀(모끼)대패 ; 이미 대패질한 각목 귀퉁이를 장식하기 위해 직각에 맞게 목귀를 치는 대패.
배밀이대패 ; 가운데 줄이 조금 넓은 세 줄을 내기 위해 별도로 만든 대패.
살미리대패 ; 문살 등에 장식하기 위한 선을 넣어 미는 대패.
표주박면대패 ; 단면이 표주박처럼 된 홈을 내게 된 대패.
변탕 ; 나무의 한 쪽 부분을 한 단 낮게 깎아내기 위해 날을 모서리로 몰아붙인 대패.
개탕 ; 골밀이라고 하여 장지나 빈지 같은 것을 끼우기 위한 홈을 파는 대패.
배밀이 ; 따로따로 깎은 문살을 틀에 넣어 맞추었을 때 종이 바르는 면에 조금씩 생기는 차이를 깎아서 고르게 하는 
아주 조그 맣고 손 안에 드는 대패.
옆ㅎ이 ; 개탕으로 파낸 홈의 안 양 면을 고르게 깎아내기 위해 변탕을 모로 한 것처럼 옆면을 깎는 대패.

끌 ; 한 쪽 끝에 날을 세우고 반대쪽 머리를 망치로 두드려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 깎아내도록 한 연장.
칼막이끌 ; 자루를 나무로 하고 자루목에 쇠테를 메워 만든 끌.
미는끌(곱은끌) ; 머리를 두드리지 않고 밀어서 깎는 끌.
끌망치 ; 끌질을 할 때 머리를 두드리는 망치.

장도리(소도리) ; 쇠로 만든 망치.
못뽑이(배척) ; 굵고 큰 못을 뽑는데 쓰는 쇠로 된 연장.
노루발장도리 ; 장도리의 한쪽이 노루발 못뽑이로 된 장도리.

[구멍내는 연모]
송곳 ; 물건을 뚫을 때 쓰는 연모.
중심송곳 ; 평평한 송곳 끝을 세 개의 날로 나누어 가운데 것을 길게 한 송곳.
반달송곳(도래송곳) ; 비벼서 돌리면 원형의 구넝이 나게 된 송곳.
바곳 ; 자루가 달리고 때려서 박게 된 송곳.
타래송곳 ; 나선형으로 된 송곳.
철통 ; 담뱃대의 마디구멍을 뚫는 데 쓰이는 긴 송곳.
국화송곳 ; 나사못 들어갈 자리의 애벌을 뚫는 송곳.
통송곳 ; 나선형의 끈을 돌려 작은 힘으로 구멍을 뚫게 한 송곳.

[못]
못 ; 나무, 대, 구리, 철로 된 끝이 뾰죽하여 어떤 물건에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왜못 ; 지금 흔히 쓰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못.
못정 ; 이미 박아놓은 못을 더 깊이 박기 위해 못에 대고 치는 끝이 뭉퉁한 쇠붙이.
보라 ; 못정을 크게 한 것.
나사못 ; 돌려 박아서 고정하게 된 못.
고리못 ; 못가 고리로 되어있는 못.
박철(곡철,거멀못) ; 못을 박기가 어려운 곳에 걸쳐대고 양 끝을 못질해 박는 쇠붙이.
국화못(광두정) ; 문짝의 배목 해박은 위에 장식으로 덧박는 무늬가 있는 못.
압정 ; 손으로 눌러 꽂아서 고정하게 된 넓적하고 촉이 짧은 못.
은정 ; 나뭇쪽을 맞붙이든지 할 때 두 쪽 사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박는 못.
징 ; 신에 가죽창을 대고 그 위에 튀어나오게 박는 쇠못.

[돌과 쇠를 다루는 연모]
정 ; 손으로 쥐어서 대고 쇠망치로 쳐서 돌을 깨는 연모.
날망치 ; 정으로 다듬은 돌 표면을 고르기 위해 두드리는 날을 세운 망치.
벽돌망치 ; 벽돌 중간을 깨는 소용으로 한쪽에 도톰한 날이 달린 망치.
몽둥이 ; 둥그런 쇠 복판에 자루를 해맞춤 메.
메 ; 특별히 큰 망치
--- 쇠메 ; 쇠로 만든 메.
--- 떡메 ; 떡을 치는 메.

모루 ; 대장간에서 불을 달군 쇠붙이를 쳐서 늘릴 때 받쳐놓는 쇠바탕.
집게 ; 가위처럼 만들어 쇠붙이를 집도록 한 연모.
풀무 ; 쇠붙이를 달구는화덕에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
담그기 ; 날을 강하게 하기 위해 불에 달군 연장을 물에 담가 식히는 과정.

[물건을 써는 연모, 약방기구]
작두 ; 마소에게 먹일 소죽거리를 써는 기구.
협도(약작두) ; 약재를 써는 데 쓰는 손작두
연 ; 약재를 갈아 내는 연모.

막자(마자, 마자기) ; 재료를 빻아 가루를 내거나 으깨어 섞기 위해 쓰는 사기로 만든 ㄱ과 공이.
약봉지 ; 약을 첩약으로 지었을 때 싸는 종이.
약탕관(약투구리) ; 약을 달이는 데 쓰는 자루가 달린 그릇.
약보자기 ; 달여서 잦아든 약을 배보자기로 싸서 짜는 천.
--- 막대기 ; 약보자기를 대고 트는 둥근 작은 나무.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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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roller_of_Universe_2008.jpg width="800" border="0">

다미ㅏㄴ.ㅗㄹ테가...온누리.다루개

4349 ... 가을 ... 07 . 다시.제.마음.의.꼴과.얼개 ... 제.빛깔.내기

<br>
마
음
대
로

하라

그러나

누구든 ... 무엇이든.몸과.마음이.조금이라도.다칠.수.있는.생각이라면.안된다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183" width="303"><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473&page=4&ftype=7&fval=%ba%fc%b8%ae&backdepth=67><im
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4/Untitled20000101.gif 
border="0"></a> 오려붙히기: 유한짐</marquee></marquee>

빠리.시를...화랑으로...여기고...
개인.전을...벌린.금.누리...

센불술을.만들어도.좋고 ...
모나리자를.발가락으로.그려.띄워도.좋고 ...
술.먹을거리를.만들어도.좋고 ...

그러나

누구든 ... 무엇이든.몸과.마음이.조금이라도.다칠.수.있는.생각이라면.안된다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183" width="303"><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4&mode=r
ead&num=825&page=1&ftype=7&fval=%b3%bb.%b0%a1%bd%bf%bf%a1.%
b1%b8%b8%a7%c0%bb.%b4%e3%b0%ed...&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ef-f-inv.gif 
width="234" border="0" 
style="border-color:white"></a></marquee></marquee>

옛 ... 보기

/. 어느.젊은.그림비가.연필.지우개똥을.모아.글을.써놓았다 ... forget (잊지마 )

//. 멋질비.조성묵은.가는.국수들로.강아지집도.만들고.걸상도.만들었다

///.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629&page=1&ftype=7&fval=%b9%ae%c0%da&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abs-hiEr-sur-gureum
-par-nrg.gif width="333" height="18" border="0"></a>

////. 내게.배울이.하나가.덤성.덤성.그린.나무를.보여.주기에.어떻게.만들.것인가를.물으니... 
그냥.그렇게.생긴.것을.찾을.때까지.돌아다닐.것이란다

/////.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4&mode=r
ead&num=2620&page=1&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foodforlife_cmpgn_f
rom_benetton.jpg border="0"></a> 베네똥/삶과 먹을거리를 생각하게 하는 ...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318&page=1&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frombenetton.jpg 
border="0"></a>

//////. 벨기에의.한.젊은.멋질비가.만들어.큰.방을.가득.채운.틀.입쪽에.먹을거리를.주면
얼마.지난.뒤.똥덩어리가.만들어진다

<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wim-delvoye-clo
aca-machines.jpg border="0">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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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349 ... 가을 ... 08 . 다시.움직임이.있는.얼개 ... 제.꼴.만들기 

<br>
<embed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1/g.swf 
width="188" height="133">   김동영이 4334 해에 그린 것



생각을 나누며 이룬 꼴과 얼개 추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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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1/M.swf 
width="188" height="133">   김동영이 4334 해에 그린 것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1/성용이의클라인병이될뻔한육면체를쓴온
뇨.gif width="188" height="133">   이성용이 4334 해에 만들어 띄운 것
<br><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2/spring.gif 
width="188">   이원덕이 4330 해에 만든 것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gumnuri-tal&moja.g
if width="303" border="3" style="border-color:aqua">   
파란.물주머니.얼굴틀과.갓을.쓴.누리
<br><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1024&page=2&ftype=7&fval=%bf%f2%c1%f7&backdepth=1
><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1-meattinderizer
_by_Cors_Brinkman_Jeroen_van_Oorschot_Marcello_Maureira_and_Matei_Sz
abo_gif_by_beckett_mufson.gif height="188" border="0"></a>   살고기.깃... 
4348.해에.ㅂ린ㅋ만+ㅗㅗㄽ^홑+마ㅜ레리라+ㅅ자보.이.함께.만듬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움직이는-나비꼴-정은지.gif 
width="188" border="0">   정은지가.만든.움직이는.나비꼴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움직임이.있는.얼개..빛과_물방울
.방혜준.jpg width="188" border="0">   방혜준이.만든.빛과.물방울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이건희_키네틱.gif 
width="180" border="4" style="border-color:gray">   이건희가.만든.물그림

<br><EMBED src=http://165.194.16.52/download/honda-ad-300k.swf 
width=320 height=1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FONT 
color=green>

혼다.수레.아코드.도미노...

1...셈틀로.그린.눈속임이.아니다...
2...처음.해.본.뒤.606.째에.끝까지.마쳤다...
3...여기.보이는.것은.여러쪽을.이어서.보이는.것이.아니라.끊임없이.하나로.찍은.것을.보이는.것이다...
4...가운데.바퀴가.작은.힘에도.오르막으로.올라가는.것은.바퀴.안쪽에.끈을.달아.미리.무게를.맞춰두었기.때문이다...
5...이것.만든는데는.잉글란드.돈.60.00,000.파운드.들었다...

7L2l ... 아코드 라는.새.수레를.알리고자.그에.딸린.작은것들의.움직임을.찍어.만든.빛그림을.따.옮겼다...
-T
D

 
4349 ... 가을 ... 09 . 여린.것.지키기 

<font size='2' color='black'>
&#46405;&#55192;&#50640; &#46384;&#46972; 
&#46504;&#50612;&#51656; &#46412; 
&#49789;&#44172; &#44648;&#50612;&#51648;&#45716; 
&#45804;&#44096; &#46608;&#45716; 
&#50976;&#47532;&#51092;&#51012; 
&#47924;&#44144;&#50868; &#55192;&#51004;&#47196; 
&#48512;&#53552; &#51648;&#53420; &#49688; &#51080;&#45716; 
&#50620;&#44060;&#50752; &#44852;&#51012; 
&#49373;&#44033;&#54616;&#47728; &#47564;&#46308;&#44592;

&#50424;&#44048;:  &#48744;&#45824;, &#51060;&#52824;&#44172;, 
&#51219;&#44032;&#46973;, &#49892;, &#44256;&#47924;&#51460;. 
&#51333;&#51060;
&#49549;&#46907;&#51012; 
&#50508;&#50500;&#46308;&#50632;&#45796;&#47732;, 
&#50424;&#44048;&#51012; &#49828;&#49828;&#47196; 
&#44264;&#46972;&#48372;&#50500;&#46020; &#46120;.
&#47691;&#51080;&#44256; &#50500;&#47492;&#45813;&#44172; 
&#47564;&#46308;&#47732; &#51339;&#51004;&#45208; 
&#50424;&#44048;&#51032; &#53356;&#44592;&#45208; 
&#49564;&#50472;&#47484; &#46300;&#47084;&#45236;&#45716; 
&#51068;&#51008; &#49828;&#49828;&#47196; 
&#51460;&#50668;&#48380; &#44163;

&#47564;&#46304; &#45796;&#51020; 30 &#48120;&#53552; 
&#50948;&#50640;&#49436; 
&#46028;&#48148;&#45797;&#51004;&#47196; 
&#46504;&#50612;&#53944;&#47548;

&#54756;&#50500;&#47548;: &#51648;&#53428;-3&#54624; 
&#50500;&#47492;&#45796;&#50880;-3&#54624;  
&#52280;&#44032;&#45588;-2&#54624; 
&#45236;&#47560;&#51020;-2&#54624;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188" width="533"><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nuri08&mode=
read&num=526&page=2&ftype=7&fval=%c1%f6%c5%b0%b1%e2&backdept
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egg.gif 
width="133" border="0"></a></marquee></marquee>

// &#45804;&#44096;&#44284; &#50620;&#44060;&#47484; 
&#54400;&#47196; &#51060;&#50612;&#51105;&#51648; 
&#50506;&#50500;&#50556; &#54620;&#45796;.
// &#53356;&#44592;&#45716; 
30*30*30&#49468;&#54000;&#48120;&#53552; 
&#50504;&#54030;&#51060;&#50612;&#50556; &#54620;&#45796;.
// &#49334;&#51008; &#45804;&#44096;&#51060;&#45208; 
&#45216; &#45804;&#44096;&#51012; &#50424; &#49688; 
&#50630;&#45796;.
// &#45216; &#45804;&#44096;&#51060; 
&#48512;&#46378;&#54784; &#44648;&#50612;&#51656; &#46412; 
&#48372;&#44592;&#51339;&#51648; &#50506;&#51012; &#49688; 
&#51080;&#51004;&#45768;,
&#45216; &#45804;&#44096; &#47924;&#44172;&#52376;&#47100; 
&#54616;&#47140;&#47732; &#44749;&#51656; &#49549;&#50640; 
&#47932;&#44048;&#51060;&#45208; &#52832; &#46608;&#45716; 
&#46028;&#44032;&#47336;&#45208; &#55129;&#47932;&#51012; 
&#45347;&#45716;&#45796;.
// &#50976;&#47532;&#51092;&#51060;&#45208; 
&#45804;&#44096;&#44749;&#51656;&#51060; 
&#50612;&#46496;&#54620; &#51901;&#50640;&#49436; 
&#48372;&#50500;&#46020; 7&#54624; &#45336;&#44172; 
&#48372;&#50668;&#50556; &#54620;&#45796;.
// &#46609;&#44057;&#51060; &#50668;&#47084;&#44060;&#47484; 
&#47564;&#46304;&#45796;&#47732; &#48744;&#47532; &#51676; 
&#47582;&#52636; &#49688; &#51080;&#45716; &#44163;&#51060; 
&#51339;&#45796;.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1-12.gif 
width="383" border="0" style="border-color:red">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8/사진_026.jpg 
width="383" border="0" style="border-color:teal">

위는.지난.10.해.4338.배움터...앞.얼개는.위형우가.만들어.띄운.것

7L2lEggs.s..s...s....s.....s......s.........s
-T
D  

&#47112;&#50724;&#45216;&#46020;.&#45796;.&#48712;&#52824;.&
#45716;...
&#49828;&#49828;&#47196;.&#49373;&#44033;&#51012;.&#51333;&
#51060;&#50640;.&#50734;&#44600;.&#46412;...&#54032;&#48149;&
#51060;.&#48148;&#53461;&#44536;&#47548;&#52376;&#47100;.&#4
4144;&#44984;&#47196;.&#50424;.&#46412;&#44032;.&#47566;&#50
520;&#45796;...
&#45224;&#46308;&#51060;.&#51096;.&#50508;&#50500;&#52292;&
#51648;.&#47803;&#54616;&#46020;&#47197;...&#12622;&#12622;&
#12622;...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heldavinchi.gif 
width="383" border="0">.&#44536;&#47000;&#49436;
&#46028;&#47140;.&#48372;&#50520;&#45796;...

7L2leonaldo.da.vinci...
-T
D
</font>

4349 ... 가을 ... 10 . 마음.잇기 ... 다르게.또.함께

이미.있는.것을.다른.쓰임새로.만들어.보자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font size=2 color=red>. ..  
...     ....        .....          ......            ........</marquee>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828&page=2&ftype=7&fval=%bb%f5%b7%ce%bf%ee&backdepth
=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2/IMG_1441.jpg 
width="333" border="8" style="border-color:red"></a><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font size=2 color=red>. ..  ...     ....  
      .....          ......            
........</marquee>보기를.들면.가슴에.대고있는.붉은.청진기가.목걸이나.귀고리.처럼.노리개가.되고... 유지우

7L2l
-T
D

ㅂ라질의.그림비.토니코.레모ㅅ.ㅏㅜㅏㄷ.는.바나나에.바늘로.사람.얼굴을.그렸는데
잘.보이지.않던.얼굴이.하루가.지나니.젊은.아씨.얼굴로.드러나고
사흘.쯤.지나니.아주머니.얼굴로.보이고
이래.쯤.지나니.할머니로.보인다
때가.지날수록.늙어.한.보름이.되면.제.삶을.다.하고.사라져.남을테지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629&page=1&ftype=7&fval=%b3%bb.%bf%b9.%bc%fa&backdept
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Tonico_Lemos_Auad.j
pg border="3" style="border-color:yellow"></a>

<a 
href=https://www.facebook.com/skullmapping/videos/1108433405913284/>
Skullmapping
Skullmapping
Skullmapping
</a>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3818&page=1&ftype=7&fval=%b4%eb%bc%f6&backdepth=1>
<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Photograph_of_Sa
ul_Steinberg_by_Irving_Penn_via_stephen_ellcock.jpg height="388" 
border="1" style="border-color:lightgray"></a>

그림비.사ㅜㄹ.ㅅ테ㅣㄴ벩.의.탈 ... 빛박이:ㅣㄴ게.모랕ㅎ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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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슬기로운 눈
슬기롭지못한 눈

아무도...
지구를.바르게.보여줄.수.없다...
진짜.지구는.없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4&mode=r
ead&num=1721&page=1&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stars.jpg 
height="303" border="0"></a>   가짜.밤하늘...

나는.언젠가...
그림에서.소실점을...
지구의.중심...이곳에서.가장.무거운.중력의.중심점으로.잡아야.한다는.생각을.했다...

7L2learth...
-T
D

점과.점을.잇는.가장.가까운.선은.
길이나.폭이.없는.또.다른.제.3.의.점일.수도.있다...

ZLzl...
DT

눈/깜작/할/사이/가장/정확한/지구/모습/만들어/본다

                          .

ZLzleaRth.
DT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7/nuribulsangsu.JPG>

모네...그때의...사이버 스패이스

클로드 모네가 그의 집 뜰안 수련 연못 옆에 서 있는 
희미한 사진 둘이 찍혀있는 그림엽서를 아내가 사왔다.

1920년 즈음에 클레망뗄이 찍은 초기 천연색 45밀리미터 필름 크기 
사진 둘이 한 엽서에 나란히 놓여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사진기로 한번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스테레오스코프인 것이다.

사이버 스패이스는 이미 그때에도 있었던 셈이다.

ZLzlonet
DT

12. 움직임에 따른 형태 지각의 변화: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benham-nuri-01.gif>  
               benham + 금누리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per-mov.gif>
<marquee direction=&quotright"><font 
color=violet><a>움직임에.따라..빠르기에.따라..모양이...달라질....뿐만.아니라.....새로운......빛갈이.....
..만들어지기도.........한다.........</a></f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right"><font 
color=orange><a>움직임에.따라.보이지.않던.것이.보이기도.하고...</a></f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right"><font 
color=green><a>보이던.것이.사라지기도.한다...</a></font></marquee>
ZLzlerception
DT

속.도.는...

^l
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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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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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duchamproto99.gif><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height="80" 
width="300"><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left"><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duchamproto99.gif 
width="39" height="39"></marquee></mar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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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w2lcY...
TT L

7L2leinstein.duch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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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크기와 빠르기:
" 만일 새로 태어난 박테리아들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불과 36시간만에 박테리아는 우리들 종아리 높이만큼 온 지구의 표면을 덮을 것이고, 
그로부터 한 시간 후면 우리키를 넘길 것이고, 
몇 달 후면 지구는 저 우주를 향해 빛의 속도로 팽창해나갈 것이다."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4/dolly-gum.gif>  
dolly-gum by yhanjim

/// 최재천 교수의 글 '동물둘도 죽음을 애도한다'에서 
생물학자 Robert MacArther 의 글을 다시 옮김

ZLzl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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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일분에 한번씩 분열하며 성장하는 박테리아들이 있다.

오늘.만든...말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1257&page=2&ftype=1&fval=%b1%dd%b4%a9%b8%ae&backdep
th=16"><font 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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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l</font></a>

비어있는 곳의 빠르기
없음 그 스스로 지닌 빠르기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1398&page=2&ftype=6&fval=&backdepth=1">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7" 
height="3"><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3"><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marquee>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7" 
height="3"><marquee direction="left" scrollamount="7"><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marquee>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a>
<font 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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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는.어디에.있어야.하는가

나는.오늘.2000.06.26...

한국건축가협회에서.새로이.만든.학교에서...

"건축가는.어디에.있어야.하는가"라는.주제로...
특강을.하기로.하였다...

오늘이.개강.첫날이라.하던데...가장.어린.학교에...무엇을.돌려줄.수.있을까???
 ... ... ...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825&page=1&ftype=7&fval=%b9%ab%c1%f6%b0%b3&backdept
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nw167_copy.jpg 
width="234" border="0"></a>   교재.로.읽어준.내글.내그림... 찍은이: 이대원
 ... ... ...
 ... ... ...

물음에.답하며.일러.준.이야기와.보기:::

건축.설계의.기준이.편편한.바닥면.곧.평면에서.이루어지는.것은.옳지않다...
그러한.기준은.서구.르내상스.때.다듬어.놓은.직선적.조형관을.따르는.편견적.산물이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873&page=1&ftype=7&fval=%bd%ba%bd%c2&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sgk_copy.jpg 
width="234" border="0"></a>   김수근의 경동교회

김수근의.종교건축은.벽과.지붕의.구분이.없다...
붉은.벽돌로.만든.지붕.경사면이나.그.꼭대기가.기준이.될.수도.있는.보기가.된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15&mode=r
ead&num=180&page=1&ftype=7&fval=%b0%a1%bf%ec%b5%f0&backdepth
=6><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5/가우디.gif 
width="234" border="0"></a>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 몽따즈: 최지운

안토니오.가우디의.건축.설계.기준.면은.거울에.투영된.곡면이다...
소실점은.지구의.중심.지구에서는.가장.무거운.힘.곧.중력의.줌심점인.셈이다...
따라서.그는.구조역학에서.벗어나.자유로운.형태를.만들어.내었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655&page=1&ftype=7&fval=%c3%d1%be%cb&backdepth=3><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np037_copy.jpg 
width="234" border="0"></a>   금누리의 강의 중 칠판 찍은이: 신 ???

나는.곡면.위에.서있다...

최고.예술가,,,건축가는.어디에.있는가...
내.앞에...내.뒤에...내.위에...내.안에...있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81&page=3&ftype=7&fval=%c7%c1%b6%fb%bd%ba&backdepth
=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4/leonardo1.gif 
width="234" border="0"></a>   레오날도 다 빈치의 인체비례도 돌린이: 유한짐

내.그림.속에.있을.수도.있다...
적어도...내.옆에.누워있을.줄.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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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 . 보기

힘을.덩어리와.빠르기.그.사이로만.따져.푸는.것은.옳지않다...<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862&page=1&ftype=7&fval=%bf%c0%b4%c3%c0%bb&backdept
h=1>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pingpong-gum-face.g
if border="1" style="border-color:whi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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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15&mode=
read&num=160&page=1&ftype=6&fval=&backdepth=1" target=_blank>
<marquee direction=&quotright"><font size=1 color=black><a>
                      . </a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right"><font size=2 color=black><a>
                      . </a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right"><font size=3 color=black><a>
                      . </a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right"><font size=4 color=black><a>
                      . </a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right"><font size=5 color=black><a>
                      . </a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right"><font size=6 color=black><a>
                      . </a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right"><font size=7 color=black><a>
                      . </aont></marquee></a>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646&page=2&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um-dot.gif 
border="0"></a>
점.보.기 ... 에너지를.물질.과.속도.에.관계되어진.것으로만.해석하는.것은.옳지않다...
덧말 : 여섯.해.앞에는.윗글을.이렇게.썼다 ...

이규철 ... 세발이

이규철이.15.해.앞서.만든.이.세발.받침대는...
위.아래.왼쪽.오른쪽.360.어떤.쪽으로.유리알을.돌리더라도...
보이는.그.가운데는...항상.빛박이틀.필름.가운데.놓이게.된다...
빛박이에.담는.곳.뿐만.아니라...
빛박이를.담는.곳.까지.뚜렷하게.뽑아낼,수,있는.것이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15&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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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num=10&page=55&ftype=6&fval=&backdepth=1">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tripod.jpg 
border="0"></a>  찍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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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학생 ...ㅎㅎㅎ
8...년전...8월.15일...남북.학생들이.판문점에서.만나기로.했다고.했다...
남쪽에서는...경찰들이.강력하게.막았다...

그.다음.주...홍익대.조소과.4학년.개설.강좌.환경조각.강의.첫날...출석부를.받아보니...
신청자.수나.전공.내용.때문에.모두.다.받아들이기.여의치.않았기에...
나는.판문점과.그.주변.환경을.보고.온.학생만이.내.강의.수강을.받아들이겠다.라고.말했다...

한.주.지난.뒤...사학년.대표격.학생이.50명.안쪽으로.줄어든.출석부를.내게.내밀며...
이번.학기.안에.꼭.다녀.오겠다고.하였다...

그래서.나는.그.학기...내.강의.수강.신청자는...일학년이든.대학원생이든.모두에게.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다녀와야만.한다고.하였다.

그.때.여러.반응들.가운데.두가지를.소개하면:::

하나///그.몇주.뒤.도시계획.전공하는.한.여학생이.판문점.곳곳을.촬영하여.
대학원.세미나실에서.환등기로.영사하여.내게.설명까지.하며.석사과정생들께.보여준다...
나는.사진은.신문이나.텔레비죤에서.자주.보았으니.강의시간까지.쓰며.볼.필요.없다고.하고.
다른.학생들도.직접.가고.직접.보고.오는.것이.필요하다고.말하고는...
어떻게.촬영통제.구역까지.그렇게.자세하게.찍어왔느냐고.물으니...
" 저...면회도.할.겸.애인께.부탁해.안내를.받아.친구와.함께.돌아다니며.찍을.수.있었어요..."

둘///또.그.몇주.뒤.국민대.공예과.이학년.대표격.학생이.날.찾아.자기.머리를.긁적이며...
그곳에는.학생들이.다녀오기.쉽지.않다며.학생들.부담이.크다고.말하기에...나는 
" 네.이놈...내가.스승이...다녀와.보라고.했다...비무장지대에.다녀오는.일을.어렵다고.하다니...ㅎㅎㅎ...
이놈...빌.클린턴.도.다녀.오던데...자네.이번.학기.안에.다녀오지.못한다면.../...자른.뒤에나.만나세..."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042&page=1&ftype=7&fval=%be%c6%b8%de%b8%ae%c4%ab&
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np021.jpg 
width="300" height="200" border="20" style="border-color:dimgray"></a> 
좋 .../... 촬영: 오종은,  인화.19940524: 배병우

몇년.뒤.언젠가.그.학생은.내.앞에서.멋지고.뛰어난.울음을.크고.길게.터뜨렸다.
그.넓이.그.길이.때문에.북쪽.학생들도.내.소리와.그.울림을.들을.수.있었을.것이다...

고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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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빠르기

" 새로 태어난 박테리아들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36 때만에 박테리아는 우리들 종아리 높이만큼 온 땅덩이 껍질을 덮을 것이고, 
그로부터 한 때 뒤면 우리 키를 넘길 것이고, 
몇 달 지나면 이 땅덩이는 저 하늘 쪽으로 빛의 빠르기로 부풀어 나갈 것이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548&page=1&ftype=7&fval=%ba%fc%b8%a3%b1%e2&backdepth
=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frame-red-02.gif 
height="166" border="0"></a><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632&page=33&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4/dolly-gum.gif 
border="0"></a>  dolly-gum by yhanjim

/// 최재천 교수의 글 '동물들도 죽음을 애도한다'에서 
생물학자 Robert MacArther 의 글을 다시 따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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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한쪽(일분)에 한짝씩 몸이 나뉘며 자라나는 박테리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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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quee direction="lef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입자.하나.하나가...움직이는.액정.화면.역할을.하는...인쇄.물감...그.개념이.정리되었고...<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그.재료를.개발하고.있단다...</font><font size='2' color='plum'>

<marquee direction="lef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오늘날에.쓰이는.전자.장비들은.사라지고...</font><font size='2' color='pink'>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5"><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손가락...땀맺힌...손바닥...그.스스로가...입력.자판이.되고...<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눈동자...빛나는...눈빛들...그.스스로가...출력.장치가.되는.것도...어려운.일.아니다...

<marquee direction="left" scrollamount="3"><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아.....름....다...운..ㅁ.ㅁ..으...로....쓰.....일......테.......지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3"><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marquee direction="lef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font><font size='2' color='orange'>
   고맙.소<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marquee direction="lef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marquee>
   네.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font size=2 color=white>. ..  
...     ....        .....          ......            ........</marquee>
   ZLzl.igital...
   DT</font><font size='2' color='yellow'>

역사...75 .배.값을.치르고.산.역사적.책
<font color="gray" size="2">
아들과.함께...세느.강가.옛책가게.길을.오래.걸었다...

거짓 ...
아메리카.우주선.아폴로.11호가.달에.날아갔다고.하여...
닐.암스트롱.이라는.아메리카.군인이.달에.첫발을.내렸다.하여...
     
아래는...32년.앞.거짓...그.바로.뒤.거의.그것만.다룬.빠리.마치.그.첫쪽이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2&mode=
read&num=999&page=5&ftype=6&fval=&backdepth=1">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lune-match.jpg 
width="200" height="269" border="10" style="border-color:darkgray"></a>  
"달...역사로.이뤄낸.책...LUNE.numero.historique"

거짓 ... ... ...
참으로...어리석은...이야기이다...

강물은...흐르고...우리의...달도...흐른다...

7L2l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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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위.그림.두드리면...또다른.우스개.역사...그.보기를.되새길.수.있다...
</font>

여러분...<b><font size=5 color=black>

. .     . .     . .
  ^      ^       ^
</b></font><font size=2 color=black>
좋은.것을...바라며...빌.때는...얼굴에...웃음을...띄우시고...
나쁜.것을...바라며...빌.때는...바로...그얼굴이...쓸만하오...

고맙.습ㄴ...
네.</font>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969&page=1&ftype=7&fval=%b4%c0%b3%a6&backdepth=1>
<marquee direction="up" scrollamount="2" height="83"><b><font size=7 
color=black>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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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b></marque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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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갱이.하나.하나.를.움직일.수.있는.솜씨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828&page=1&ftype=7&fval=%bb%f5%b7%ce%c0%cc&backd
epth=1><font color="brown" size="2">
옛생각...그러나...어제...여러 알림터들이 갑자기 함께 다룬 이야기...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정보를 읽고 풀어내는 셈틀 역할을 한다.
셈틀 스스로 모두 분자 얼개로 이루어져 살아있는 몸 안에 정보를 바라는데로 넣어두거나 나누어 주게 된다.
셈틀 1조개를 이어도 물방울 하나 크기로 깍마다 10 억번 움직일 수 있다.
분자 하나가 셈할 때 쓰이는 힘은 1백억분의1 와트에 못미친다.
사람 몸 속을 돌아다니며 세포들을 다루는 작은 수레를 움직이게 된다.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2/중간과제완성.gif 
width="583" height="33" border="0">

우리는 이런 셈틀을 움직여 만들 수 있는 꺼리의 크기와 그에 따른 쓰임새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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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431&page=1&ftype=7&fval=%b1%d7%b8%b2%ba%f1&backdept
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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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L
cr</a>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431&page=1&ftype=7&fval=%b1%d7%b8%b2%ba%f1&backdept
h=6><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5" width="308"><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7"><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431&page=1&ftype=7&fval=%b1%d7%b8%b2%ba%f1&backdept
h=6><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a></marquee><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7"><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431&page=1&ftype=7&fval=%b1%d7%b8%b2%ba%f1&backdept
h=6><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a></marquee></mar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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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빛보다 . 빠르고 . 긴 . 것 . 한가지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752&page=28&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color-ver.jpg" 
border="0" align="left" width="10" height="3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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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632&page=30&ftype=6&fval=&backdepth=1">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3"><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marquee>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marquee>
<marquee direction="left" scrollamount="7"><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marquee>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mar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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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좋아.하는.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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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828&page=1&ftype=7&fval=%b4%ab%b5%bf%c0%da&backdepth
=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nuri-eye-05.gif 
width="38" border="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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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Every light is a shade, compared to the higher lights, till you come to the 
sun; and every shade 
is a light, compared to the deeper shades, till you come to the night. 

18
79

7L2loadiNG.2oo2...l/     l/           l/ ... John Ru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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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빛.박.기

<center><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height="158" 
width="300"><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629&page=29&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umnuri-electronic-
factory-.jpg width="230" border="0" 
style="border-color:white"></a></marquee></marquee></center>
<center><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50" width="80"><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left" 
scrollamount="1"><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267&page=3&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light.gif" 
border="0"></a></marquee></marquee></center>
<center><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up" height="200" 
width="33" scrollamount="1"><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595&page=30&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color-ver.jpg" 
border="0" width=30 
height="180"></a></marquee></marquee></center><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 width="880"><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59&page=52&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color-hor.jpg 
border="0" height="11" width="1080"><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color-hor.jpg 
border="0" height="11" width="1080"><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color-hor.jpg 
border="0" height="11" width="1080"><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sky-dol-02.gif 
border="0" width="33"></a></marque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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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휘어진.바둑널을.만들어.쓰겠다
<br>나는.휘어진.바둑널을.가지고.논다 ...  

그
런
곳에
하얀.돌.까만.돌
놓고
싶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4&mode=r
ead&num=661&page=2&ftype=7&fval=zl&backdepth=4><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4/dolly-gum.gif" 
height="83" width="83" border="8" style="border-color:pink"><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nuri-ro.gif 
width="388" height="83" border="0" style="border-color:yellow"><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4/dolly-gum.gif" 
height="83" width="83" border="8" style="border-color:aqua"></a>

다

이런.바닥은.우리.그림비들의.멋진.놀이.마당이.된다

7L2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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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1: 이 생각을 돈버는데 쓰려면 나에게 묻고 쓰거나 내게 문화상품권을 알맞게 보내 주어야 한다  ㅎㅎㅎ 
채스널이나 놀음은 물론이고, 전쟁상황판에 적용하는 것도 저작권은 나 금누리에게 있는 셈이다 ㅎㅎㅎ
덧말.2: 비겁하게 싸우지 말라

Votre email marche bien...

.g 



금    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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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image001_let_from_
guy.gif>

post ... Guy Schockaert

어.제.떠.올.린.이.슬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314&page=1&ftype=7&fval=%b0%a1%b6%f4%c1%f6&backdept
h=1><font size='2' color="red">
이.땅덩이에서.받을.수.있었던.가장.깊이있는.열매는.뉴톤의.머리로도.보내졌다...</fo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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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섬.바.깥.돌.려.보.기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1333" width="888"><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680&page=1&ftype=7&fval=%bc%d2%b8%ae.%ba%b8&backdept
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uleungdo-18820501-i
nv-by-gn.jpg border="0" 
style="border-color:white"></a></marquee></marquee>
7L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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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기

귀먹은
사람께
귀막고
물었다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3"><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851&page=2&ftype=7&fval=%bc%d2%b8%ae&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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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멋지게
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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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314&page=29&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nuri-and-Olafur-sun
-by-duru.jpg width="388" border="0"></a>

@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duru-olafur-nuri.jpg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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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         .         리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851&page=1&ftype=7&fval=%bd%ba%bd%c2&backdepth=2><font 
size="2" colo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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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marquee>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8"><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3"><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marquee></marquee>
<marquee direction="left" scrollamount="7"><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marquee>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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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632&page=30&ftype=6&fval=&backdepth=1">
<font size="2" color="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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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enter>나
오다</center>
좁은.땅덩이.속에도.끝없이.빈.곳이.있다...

끝없는.곳이라도...
손.안에...담아.볼.수.있다...

붓다의...키가...끊임없이...자라나...여러.온즈믄.햇빛빠르기를...넘어섰을.때가...언제인가...???
누리의...키가...끊임없이...자라나...여러.온즈믄.햇빛빠르기를...넘어섰을.때가...언제인가...???

<marquee direction=&quotright"><font size=5 color=black><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431&page=1&ftype=7&fval=%b3%aa%b4%c2&backdepth=1>
                      . </a></font></mar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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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그림  / 4329 07 09 / 국조동

여러가지
공
생김새
가
운
데
새알
그
것
이
가장
멋
지
다
나르는 새 알 그 안을 그려보면 더 아름답다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99" width="33"><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257&page=1&ftype=7&fval=%ba%fb&backdepth=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color-ver.jpg 
width="8" height="88" border="0" 
style="border-color:white"></a></marquee></marquee>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88" width="183"><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left" 
scrollamount="1"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979&page=1&ftype=7&fval=%bd%ba%bd%c2&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egg.gif width="38" 
border="0"></a></marquee></mar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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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나눌.셈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275&page=31&ftype=6&fval=&backdepth=1><font color="red" 
siz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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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a>

큰그ㄹ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4&mode=r
ead&num=1721&page=1&ftype=6&fval=&backdepth=1><font color="black" 
size="2">
그렇다.

우리는.이.땅.보다.큰.것들을.지니고.있다

하늘이.그렇고.
밤.그림자가.그렇고.<font color="black" size="7">
.
</font>
<font color="black" size="2">
이.한.점이.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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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1' color='gray'>4330.03.28 18:15</font>

빛.나.누.어.쓰.기

나는.그림자를.설기덩이로.보이게.하려고.빛을.쓰기도.한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288&page=1&ftype=7&fval=%ba%fb%b0%a5&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color-ver.jpg 
width="800" height="83" border="0" style="border-color:white"></a>

7L2l
-T
D

<font size='2' color='gray'>빛.나.누.어.보.기 <font size='1' 
color='gray'>4330.03.28 19:00</font>
 

안.과.밖

눈.안에.있는.그림자로.본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486&page=12&ftype=6&fval=&backdepth=7><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1/ggtp003.jpg 
width="138" border="0"></a>

눈.안에.눈.밖보다.훨씬.많은.그림자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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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1' color='gray'>4330.03.31 11:39</font>

높이.깊이.넓이

모든
것은
빛과
마음
사이
빈곳
난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15&mode=
read&num=160&page=1&ftype=6&fval=&backdepth=1" target=_blank>
<marquee direction=&quotleft"><font size=1 color=black><a>
                      . </a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left"><font size=2 color=black><a>
                      . </a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left"><font size=3 color=black><a>
                      . </a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left"><font size=4 color=black><a>

                      . </a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left"><font size=5 color=black><a>
                      . </aont></marquee>
<marquee direction=&quotleft"><font size=6 color=blac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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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4&mode=r
ead&num=1721&page=2&ftype=6&fval=&backdepth=1><font size=2 
color=red>
해는.아직.저쪽으로.있다
내.눈도.
이
땅
덩
이처럼.
아직.
스스로.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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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1' color='black'>
4330.04.15.14:51</font>  

딮페란^ㅔ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275&page=23&ftype=6&fval=&backdepth=7><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FRA_LIB_20041011.jp
g border="1" style="border-color:black"></a>

좋 . 다

땅덩이 가운데로 당기는 힘이 없는 곳에서 곧은 쪽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가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836&page=3&ftype=6&fval=&backdepth=1><font size=6 
color=black>.</font></a>

알이 터지듯 한 찰라에 퍼져 나가는 힘을, 곧 퍼짐 그 스스로를 하나의 쪽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때를 나눌 수 없듯이 길이나 크기를 잴 수 있는 곳도 나타나지 않는다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height="133" 
width="188"><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1862&page=2&ftype=6&fval=&backdepth=6"><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4/ucic.gif width="133" 
border="0" style="border-color:olive"></a></marquee></marquee>
가운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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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1>4330.05.28 16:54 </font>

봄 . 보기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284&page=1&ftype=7&fval=%bb%e7%c0%cc&backdepth=1><cod
e><font size="2" color='green'><b>
o] 2   7 2l 7 
    -   -    +
    D

</font></b></code></a>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나 사이에 맺힌 뜻을 보고 있는 것이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848&page=2&ftype=6&fval=&backdepth=1>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nuri-eye-05.gif 
width="38" border="0"></a>

<font siz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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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1">4330.05.28 16:55 </font>

빠르기는 ...

때는 ... 똑바로.지나가지.않는다

우리가.빠르게.앞으로.나가면,.다가오는.것과.우리.옆은.빙그르.돌며.달아난다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183" width="803"><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7"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116&page=1&ftype=7&fval=%b1%d7%b3%c9&backdepth=23><im
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nuri-ro.gif 
width="383" height="83" border="0"></a></marquee></mar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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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1">4330.05.29 20:38</font>

해 ... 참 . 별꼴

빛박이(사진)란 해에서 떨어진 티끌만한 쪽빛이 이리 저리 되비쳐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멈춘 그림자이다

따라서 밝고 밝아 하얀 해를 바로 찍어 본다는 것은 큰 뜻이 없다

해를 찍을 수 없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634&page=1&ftype=6&fval=&backdepth=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nearby_galaxy_from_
Spitzer_20031218_nasa.jpg width="108" height="108" border="8" 
style="border-color:aqua"></a>

가장 비뚤어지고 틀린 그림은  별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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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 : 별꼴이다

<font size=1> 4330.06.09 18:52</font>

맑은.널로.보는.책

두꺼운 책을 펼쳐서 빛박이 틀로 베낄 때 쪽과 쪽 사이가 짙어지며 글과 그림이 휘어져 나온다. 

그 휘어진 모양은 틀린 것이 아니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431&page=1&ftype=7&fval=%c0%fa%c0%db%b1%c7&backdept
h=2><img 



생각을 나누며 이룬 꼴과 얼개 추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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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umgulgrim-10971014
01-03.jpg width="188" border="8" style="border-color:gold"></a> 
<b><font color="gray">금누리 / 스스그림 / 4330</font></b>

판판한 유리널을 눈으로 삼고 있는 틀의 맑은 눈빛으로 바르게 뽑아 낸 것이다

 ...
 ...
 ...

그러나 곧은 빗금을 바탕으로 찍어낸 빛박이 그림은 모두 틀린 것이다

우리의 눈 안쪽 모든 곳이 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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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1>4330.06.09 18:59</font> 

빠리에 있는 한국의 젊은 멋질비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521&page=62&ftype=6&fval=&backdepth=3><font color="green" 
size="2">
1979.02.02 에 나는 '한국의 젊은 멋질비들'이란 멋질 잔치 때문에 빠리에 내렸는데, 
그것은 멋의 바다라고 알려진 빠리를 둘러보기에 좋은 말미가 되었다.
그즈음만 하여도 다른 나라로 나들이 가는 것은 나랏일처럼 따져 들어주지 않으면 어려웠다. 
다른 느낌으로 더 배우기를 바라던 나는 그 나들이를 헛되이 보낼 수 없다.
멋질 잔치를 마치고 나는 베를린과 빈, 런던, 로마, 아테네, 암스테르담 들들 유롭의 큰 고을들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소리쳤다 "빠리다. 내가 더 배워야할 배움터는. 빠리다"

빠리, 그 고을 가운데 크게 기릴만한 오늘날 멋질 집과 그에 딸린 큰 책 집이 새로이 열렸는데,
'뽕삐두 가온집'이라고 불리는 이 집은 움직이는 설기덩이처럼 새로운 속뜻을 지니고 세운 집이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로 이곳 빠리의 배움터 선비가 되기에 앞서 몇 달 머물러 있을 때,
그림덩이와 같은 이 책집에 거의 날마다 들렸다.

온갖 그림들
온갖 책들
온갖 움직그림들
온갖 소리널들
온갖 마당놀이들

그리고 그런 볼거리들보다 더 좋은 것은 책집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모든 걸상이나 공부상은 한 자리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쓸 사람이 스스로 옮길 수 있었고 마루 바닥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번개 줄 꽂이 뚜껑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노래를 골라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춤추며 책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님이 그 집 책꽂이에 있던 책들을 뽑아 보다가 베개 삼아 바닥에 누워 쉬며 잠이 든다 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님을 일으키지 않고 그 베개 이름만 쪽지에 살짝 적어둔다.
그런 온갖 느낌을 지닐 수 있는 마음 씀씀이가 나를 빠리에 있는 배움터에서 배우도록 떠민 것이다.</font></a>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030&page=2&ftype=7&fval=%c7%c1%b6%fb%bd%ba&backdept
h=1><font color="darkblue" size="2">
...

그래서 나는 빠리에 있는 그림과 멋질 배움터들 몇 곳을 찾아갔다.
빠리에 있는 거의 모든 배움터들은 그 크기가 작았다.
겉모습처럼 배움터는 좁고 작아서 그곳을 둘러보는 나의 힘을 뺏으나 배움터 안에 갖춰진 것들은 알차면서 부드럽고 멋졌다.
내가 문을 두드린 큰배움터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arts appliquEs et des 
mEtiers d'art 도 넓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바람결을 지니고 있었고, 일하는 방에는 100가지가 넘는 망치들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배우고 싶다는 뜻을 곧바로 내었고, 셀 수 없이 멋진 망치질들을 배우게 되었다. 

솜씨가 늘게 되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듯이, 여러 가지를 해보고 바로 겪어 본 나의 삶은 더 마음대로 헤쳐 나갈 수 있게 된다.
한걸음씩 내 망치질은 더 자랐고,  빠리의 삶도 잘 알게 되었다.
누구나 함께 쓰는 커다란 책 집에서 손에 책을 들고 홀로 춤추는 사람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font></a>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464&page=5&ftype=6&fval=&backdepth=1><font color="brown" 
size="2">
나는 오래도록 힘을 다하여 공부했다. 
그리고 배움터에서 쇠를 다루는 일을 두해가 다 되도록 배워 마칠 즈음 어느 날, 
나는 쇠 한쪽과 망치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꼈다.
이러한 느낌은 마치 내가 씨름 터에서 하늘 아래 으뜸이 된 놈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다.
그러나 한 때도 되지 않는 바로 뒤 다른 나라에서 홀로 공부하며 으뜸이 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생각은 무너져 내렸다.

다루는 길은 많이 익혔지만, 솜씨는 일을 하는 데 쓰이고 있어야 할 손매이지 그 알맹이는 아니다.

새로이 지어 만들려면 솜씨가 있어야 하나, 솜씨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가 ?

기쁨은 너무 짧았다.
나는 솜씨를 키워 얻으려고 배움터에서 있는 힘을 다 쓰며 익혔다.
그런데, 나는 젊은 때를 왜 이렇게 바보처럼 보냈던가 라고 스스로 물어 본 것이다.
나는 보름이 넘도록 수렁에 빠진 듯 했다. 
배우거나 가르침이 없이도 익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

그 때 나는 배움터에서 익히고 하던 일을 멈추었으나 두해나 다닌 배움터 안 밥집에서 여는 때처럼 끼니는 때웠다.
그 때 놀라운 일은 여섯 달 내내 같은 밥 차림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면 나는 배움터에서 해마다 200가지도 넘는 진지를 받아본 셈이다.

처음에는 맛이나 밥 멋을 알 겨를도 없이 그저 일할 힘을 얻으려고 먹었다.
그러나 그 많은 먹을거리를 나도 모르게 즐긴 셈이다.
끝내, 나는 맛 차림도, 스승들의 몸가짐도, 모임을 만드는 것도, 배울이들이 지닌 생각들도 서로 나누며 배운 
셈이다.</font></a>

서울로 떠나기에 앞서 빠리에 있는 한 멋질비 내가 했던 생각: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146&page=1&ftype=7&fval=%c7%c1%b6%fb%bd%ba&backdepth
=1><font color="darkblue" size="2">
1981 해 프랑스 나라님을 뽑는 일은 누구도 미리 알아차릴 수 없이 서로 엇비슷하였다.
앞서 있는 두 사람은 그 때 나라님 지스카르 데스탱 giscard destin과 
바로 맞서고 있는 프랑스와 미테랑 franCois mitterrand 이었다.

첫 겨루기에서 지스카르 데스탱이 이겼다.
그러나 이래 뒤, 마지막 두째 겨루기에서는 프랑스와 미테랑이 이겼다.

나라님 뽑기는 아름그림과 멋질을 생각하면 매우 따져볼만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때 나라님이 하던 일은 사람들의 멋과 아름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 때 나라님 지스카르 데스탱은 임프레쇼니스트 처럼 옛 차림을 하고 있었고, 
맞선이 프랑스와 미테랑은 알려지지 않은 그림비인 셈이나, 
그 때는 레알리즘 위의 레알리즘 처럼 네오 레알리즘이 새로이 태어날 때였다.

지스카르 데스탱 바로 먼저 나라님이었던 조르즈 뽕삐두, 그는 움직그림비 이었다. 
조르즈 뽕삐두가 나라님일 때 일궈 마련한 뽕삐두 가온집을 보라, 그 곳 꾸밈새를 둘러보라.

이는 지스카르 데스탱이 프랑스의 아름멋 물결을 임프레쇼니즘 때로 되돌렸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알려지지 않는 그림비는 왼쪽으로 치우친 무리에 딸려 나타나선 사람이다.

나는 그림비 또는 멋질비로서 누구를 멋 그림처럼 골라 뽑아야 하는 가 ?

골라야 하는 이래 사이 줄곧 나는 임프레쇼니스트 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레알리스트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런 멋질비의 생각과 속뜻으로 이래 뒤 어떻게 일을 끼치며 다시 새로이 뽑히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어째든 나라님이 이래 뒤에 다시 새로이 바뀌었다.

그 때에 새로이 넘어서는 레알리즘 물결이 아름 멋 마당에 퍼졌고,  
나는 그 이래 안에 젊은 그림비들의 생각이 일을 끼친 것으로 느꼈다.

마침내 나라 다스리는 일을 쉬운 생각으로 따져보아 밀며 도운 것이다.

프랑스 나라님, 프랑스와 미테랑은 14 해나 지나도록 멋질비나 그림비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빠리 밖 커다란 문과 아직 짓고 있는 새 나라 책 집처럼 멋질을 이루었다.
이것들은 미니말 다음 것들이다.</font></a>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15&mode=r
ead&num=221&page=1&ftype=7&fval=%c5%a9%b8%ae%bd%ba%c5%e4&b
ackdepth=1><font color="red" size="2">
조르즈 뽕삐두는 움직그림비이다.
지스카르 데스탱은  첫 무렵 임프레쇼니스트이다.
프랑스와 미테랑은 레알리스트 이었고, 그는 미니말 다음 멋질비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새 나라님 자끄 시락 jacques chirac 은 내가 바라는 바를 들어줄 수 있을 가 ?

나는 앞날의 프랑스가 번개 그림 안을 참삶처럼 드나들 줄 아는 마음을 지닌 나라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앞날의 프랑스 나라 일들만이 아니라, 
땅굴 속을 달리는 줄수레 안에서 춤추자는 허름한 아낙네 말을 들어주는 열린 마음도 알게 되었다.

나와 함께 배우고, 나를 바라보며 춤추라.
</font></a>
...
...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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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 10 해 앞에 잉글리시로 먼저 쓴 나의 글을 10 해 뒤 우리말로 옮겨 보았다

내가.빛을.쓰는.까닭

한 . 빛을.보지.못하게.하려고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1862&page=1&ftype=7&fval=%be%c6%c0%ce%bd%b4%c5%b8
%c0%ce&backdepth=5"><img 
src="http://gumnuri.kookmin.ac.kr/images/i-ag.jpg" border="8" 
style="border-color:red" width="38" height="38"></a>   1

둘 .. 그림자를.돋보게.하려고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1821&page=11&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nuri.kookmin.ac.kr/images/i-dimdim.jpg" border="8" 
style="border-color:violet" width="38" height="38"></a>   2

셋 ... 멈춘.꼴을.보게.하려고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1748&page=4&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nuri.kookmin.ac.kr/images/i-koyot.jpg" border="8" 
style="border-color:aqua" width="38" height="38"></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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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눈 ... 한.짝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4&mode=r
ead&num=2544&page=1&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2/look1.gif 
height="388" border="1" style="border-color:gray"></a>

찍은이: 곽공신

.         -         l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811&page=1&ftype=7&fval=%c7%cf%b4%c3&backdepth=10><im
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4/ucic.gif 
width="303" height="188" border="0"></a>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7" width="550"><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501&page=1&ftype=7&fval=%bd%ba%bd%c2&backdepth=51><im
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height="8" border="0"></a></marquee>

<embed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nuri01/M.swf 
width="188" height="133">

그린이: 유한짐, 금누리, 김동영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173&page=1&ftype=7&fval=%b3%aa%b6%f3&backdepth=1>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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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보기

밤하늘

그것을 거울에 비춰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생각하자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916&page=4&ftype=6&fval=&backdepth=7><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moon-gum.gif 
border="0"></a>
우리 ... 이 방 안에 보이는 모서리들은 똑바로 곧은 것이 아니라 휘어진 것이다

무엇으로 보려는가

아름다운 별들

무엇으로 언제를 보려나 

별하늘 ... 너는 알리라

고맙
네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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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무게.힘

가운데로.당기는.땅.힘이.미치지.못하는.밖에서.사람이.태어났다면.우리는.둥근.구슬.안.쪽을.기어다니거나.거꾸로.날아.다닐.것이다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38" width="583"><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887&page=1&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4/ucic.gif height="33" 
width="538"border="0"></a></marquee></marquee>

방.바닥이.휘어졌다

위로.내려가고...아래로.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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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1>4330...1997.05.29 20:38</font> 

보나.에게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328&page=1&ftype=6&fval=&backdepth=19><font 
color="saddlebrown" size="2">
보
나

절하며...

나는.새가.어떻게.나는.지.알.수.없다...
그러나...
내.눈은.새의.날개짓을.따라.휘어.돈다...

나는.밤.하늘을.둥글고.넓게.본다...
사라졌을.끝없이.먼.별을.바로.그믐달.곁에.두고.보기도.한다...
이제.나온.달.바로.곁에...셀.수.없이.지난.해.앞에.사라진.별들을.곁에.두고.보는.것이다...
둥글고.맑은.그릇.속으로.사라진.파란.별널을.그려.담아.둔다...

보나

나는.새는.내.뜻쪽으로.휘어.돌며.난다...

고맙...
네.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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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ont></a>
<font color="gray" size="1">
4336/05/13(17:04)</font>

거울 . 앞에 . 서서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774&page=1&ftype=7&fval=pipe&backdepth=1><font 
color="green" size="2">
한
치
앞
너는
마르셀.뒤샹
이다

세
치
앞
너는
이.율곡
이다

아홉
치
앞
너는
세종이다

스무
일곱
치
앞
너는
레오날도.다.빈치
이다

81
앞
너는
금.누리
다
금.누리
나는
18</font></a>

고맙.소
네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2&mo
de=read&num=5004&page=1&ftype=7&fval=%b0%c5%bf%ef&backdepth=1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MoEn_hn_1.jpg 
width="188" border="1" style="border-color:gre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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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 과 . 꿈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828&page=1&ftype=7&fval=%bb%f5%b7%ce%c0%cc&backdepth
=1><font color="darkblue" size="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moon-gum-05.gif" 
border="0" align="left" width="8" height="388">  나의 손으로가 아니라 내 머리 속, 나의 꿈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멋질도 할 수 있는 날이 올테지 ...

  살갗
  도

  이미

  알뜻
  과

  느낌
  을

  주고
  받는

  셈틀
  인

  셈
  이다</fo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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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058&page=1&ftype=7&fval=%b3%b9%b8%bb&backdepth=3>
  덧말: 그림비 . peintre.畵家.painter.колеривщик, ...  멋질비 . 
sculpteur.彫刻家.sculptor</a>

보고서 . 찾기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889&page=2&ftype=7&fval=%ba%bd&backdepth=1><font 
color="darkslateblue" size="2">
우리는.참으로.바르게.보고.있는.것인가
우리는.보고자.하는.것을.본다
우리는.보고.또.본다.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two_tone_cat_foto_
from_afp_Mustafa_Ozer.jpg width="88" border="8" 
style="border-color:silver">

무엇을.보는가</font>

<font color="gray" size="2">
7L2l 4330 . 03 . 24 . 11 : 35
-T
D

빛박이 : 무스타파 오제</font></a>

그림자 . 물음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572&page=1&ftype=7&fval=%b1%d7%b8%b2%c0%da&backdept
h=7><font color="darkslateblue" size="2">
그림자

그림자는.무엇에.가깝나 ???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dere-nuri-duru-foto
-by-gum.jpg width="138" border="3" style="border-color:yellow">

그림 ?
빛박이(фотоснимок, 寫眞, photograph) ?
빛그림(отражение, 映像, reflection) ?
꿈그림(изображение, 心像, image) ?
참모습(реально, 實相, real) ?
구름 ?

가장.닮았다고.여기는.것.하나를.뽑아서.그.사이.얼개를.풀어.보라</font>

<font color="gray" size="2">
7L2l 4330 . 03 . 25 . 17 : 33
-T
D
</font></a>

나누어 . 보기

사람은.눈만으로.빠르기를.그.움직임을.나누어보지.못한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850&page=1&ftype=7&fval=%bf%f2%c1%f7%c0%d3&backdept
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2/look1.gif 
width="303" border="3" style="border-color:gray"></a>
<font color="gray" size="2">
7L2l 4330 . 04 . 15 . 14 : 45
-T
D

빛박이 : 곽공신</font></a>

움직 ...

해는.아직.저쪽으로.지고있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331&page=1&ftype=7&fval=%b9%ab%b0%d4&backdepth=3><im



금    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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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moon-gum-03.gif 
border="0"></a>

내
눈도
아직
스스로
무게둘레(重力場)를
지니고있다

<font color="gray" size="2">
7L2l 4330 . 04 . 15 . 14 : 45
-T
D
</font>

셈 . 해 . 보 . 기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546&page=1&ftype=7&fval=%ba%fb%ba%fc%b8%a3%b1%e2&
backdepth=1><font color="brown" size="2">
넓이를.빠르기로
빠르기를.넓이로.따져.셈한다고.틀렸다고.할.수.없다

넓이도.끊임없이.흘러.가고
빠르기도.끝없이.넓고.길다

빛빠르기로
너와
나
사이를
따져
본
다

고맙.소
네</font>
<font color="gray" size="2">
7421 . 43300417.18:04
6
</font></a>

?&#53952;&#47536;.&#51667;&#51004;&#47196;.&#48148

&#44536;&#47000;&#46020;

&#47582;&#45716;
&#44163;&#51060;
&#51080;&#45796;&#47732;

&#53952;&#47536;.&#51667;&#51004;&#47196;.&#48148;&#47476;&
#44172;.&#48372;&#46020;&#47197;.&#54616;&#45716;.&#44163;&#
51060;&#45796;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590&page=1&ftype=6&fval=%c0%e1&backdepth=1><font 
color="darkslateblue" size="2">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nurigum-by-sunhiyim
02.jpg width="183" border="8" style="border-color:#ff9600"></a>
</font>
<font color="gray" size="2">
7L2l.4330.04.15.15:02
-T
D</font></a>

.  _   l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752&page=1&ftype=7&fval=%ba%fc%b8%a3%b1%e2&backdepth
=15>

<font color="red" size="2">
우리는.이미.빛보다.빠른.꿈.속에.살고.있다

   .
   _
   l

자자자</font>

<font color="skyblue" size="2">
7L2l.4330.05.27.19:15
-T
D</font></a>

오늘 . 첫쪽                                 4342.07.19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919&page=1&ftype=6&fval=&backdepth=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carroll_county_time
s_20090719.jpg height="480" border="1" style="border-color:black"></a>

가슴앓이 . 두가지 . 가슴앓이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905&page=1&ftype=7&fval=%bf%aa%bb%e7&backdepth=9><font 
color="green" size="2">
마흔해.앞.아폴로와.암스트롱이라는.아메리카.사람이.달에.내린다는.것을.집에서.멀리볼틀로.보았다
그.때.거뭇거뭇한.달.위에.내리도록.한.사람들을.우러러.보며.놀란.내.가슴을.어루만졌다
내.어린.눈에.아메리카라는.나라가.지닌.앞선.솜씨와.많은.돈이.부러웠고,.
나는.먹을거리도.모자란.가난한.나라에서.태어났음에.나홀로.탓하고.홀로.하소연.하였다
그.때.느낀.하소연과.함께.사람들이.달에.내렸다는.기쁨으로.어린.내.가슴이.꽤.아렸다

그러나

나는.그.때.그.사람이.달에.내리지.않았다고.생각한다
이러한.내.생각은.스무해쯤.되었다
그즈음.가까운.몇사람께.내.생각을.슬그머니.이야기.해보았는데.날.미치거나.엉뚱한.놈으로.바라본다
가장.큰.나라와.아직까지도.가장.앞선.나사라는.무리를.나보다.더.믿고.있음이.틀림이.없다
나는.어린.내.아이들께도.이런.이야기를.꺼내지.못했다

그래도.나는.오랜도록,.스무해가.넘도록.내.생각이.맞다고.여기고.있다

그러나

모든.사람들이.어느날.갑자기.내.생각이.옳다고.한다면.어떻게.될까
그렇다면.큰탈이.터질지도.모른다는.그.때.내.느낌을.지울.수.없었다
그때문에.나는.다른사람들께.어떻게.내.생각을.알리고.밝혀야.하는가.하며.가슴앓이를.크게.치루었다
몇날.뒤.그러한.아픔이.사라질.즈음부터.나는.내.생각을.천천히.뿌려.나갔다
.

내가.그런.이야기를.왜.가끔,.술.한모금.뒤에.해왔는지.배운이들은.알테지...

고맙.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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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 햇님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2743&page=6&ftype=6&fval=&backdepth=13><font size='2' 
color='white'>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korea_eclipse_foto_
by_lee_jinman.jpg border="0"></a>

... 다라다 ... ㄷ: 디ㅍ... diffErance = 다람 = 差同 >< 差延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3376&page=1&ftype=6&fval=&backdepth=1><code><font 
color="gray" size="2">'diffErence' 와 'diffErance'는 다르다

'diffErance'는 프랑스 선비 작퀫 델리다(jacques derrida)가 스스로 만들어 새로이 쓴 낱말이다.
'diffErance[디페랑스]’는 프랑스 말 ‘diffErence(다름)’에서 씨끝‘-ence’를 ‘-ance’로 바꾸어서 만든 것으로, 
델리다의 새로운 생각과 속뜻을 알리려고 그 스스로 만든 낱말이다.
'다르다’라는 뜻과 ‘늦추다 ·미루다’라는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는 낱말에 그 여러가지를 함께 뜻하는 것으로 만든 새로운 이름씨인 셈이다. 

곧 ‘diffErance[디페랑스]’는 움직씨‘diffErer[디페레]가 지닌 뜻이 함께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알맞게 우리나라 말로 새로이 만든다면 ... '다라다' '다람'쯤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겠다.
'diffErance[디페랑스]’를 알려줄 때 한 젊은 선비 누군가도 이렇게 쓴다고 들은 듯 하다.
니뽄(日本) 선비들은 '差延'이라는 낱말을 만들어 그러한 뜻으로 쓴다.
듕귁(中國) 선비들은 앞으로 '差 同'이라는 글을 붙여 그런 뜻으로 쓴다면 쉽게 알게 되겠다.

앞에 쓴 diffEr e nce
뒤에 쓴 diffEr e nce
이들은 같기도 하나 이미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ㅔㄴㄱ란드 사람이 쓰는 differenceㅍ란세 사람이 쓰는 diffErence
이 두가지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다른 뜻을 지닌 새로운 낱말로 'diffErance'를 만든 셈이니 너와 나는 다라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라다.
'다람'이라고 쓴다거나 '다라다' 새 움직씨로 말한다면 어린이들도 뛰어난 선비 델리다의 말 뜻과 그 깊이에 쉽게 다가가 들을 수 
있으리라

고맙.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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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1: 위에 쓴 E 는 e 에 accent 이 있는 ㅍ란샛으로 보면 됨
덧글2: 이 글은 듕귁(中國)에서 와 날 배우는 선비들께 가르치며 쓴 글이다. 
        따라서 '差同'이라는 낱말은 내가 듕귁 사람들께 만들어 준 셈이다.</font></code></a>

꼴 . 껍질 . 꼴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3379&page=1&ftype=7&fval=%b4%d9%b6%f3%b4%d9&bac
kdepth=1><font color="brown" size="2">

똑같은.껍질이라도.그것에.둘러싸여.있는.것의.크기와.꼴에.따른.느낌은.다르다

똑같은.감으로.만든.작은공과.큰공을.눈감고.더듬어.본다면.그.크기.만이.아니라.손에.닿는.그.껍질이.지닌.느낌도.사뭇.다르다

똑같은.닭이.낳은.달걀의.껍질이라고.하더라도.앞과.뒤.위.아래의.것이.서로.다르다
<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down" scrollamount="1" 
height="188" width="533"><marquee behavior="alternat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nuri08&mode=
read&num=526&page=3&ftype=7&fval=%b4%de%b0%bf&backdepth=1><im
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egg.gif 
width="133" border="0"></a></marquee></marquee>
다라다
참.다르다
다라다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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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ont></a>

빠르기로.보는.누리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1903&page=1&ftype=6&fval=%ba%fc%b8%a3%b1%e2&back
depth=1><font color="green" size="2">
말타기를.배우면.좋은.것들.가운데.하나는." 움직임에.따라.그.둘레가.달리.보인다 "는.것이다
어떤이가.멀리볼틀television에서.그러한.뜻으로.이야기.하는.것을.들었다

나도.말타기를.좋아한다
말은.마굿간.안에.있는.것보다는.좀.움직여야.몸에.좋다고.하니.말에게.크게.미안하지는.않다

지난.흙날.발수레自轉車를.샀다
그냥.걸을.때와.달리.나의.다리를.움직이는.것과.여러.빠르기에.따라.둘레들이.달리.보이는.즐거움이.있다

.

.

.

" 달리는.말의.다리는.스무개이다 ". 보^^ㅣㅗ니
.
.
.

7L2lumberto.bocc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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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ont></a>

그냥 . 입술칠 . 알림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739&page=1&ftype=7&fval=%c6%c7%b9%ae%c1%a1&backd
epth=4><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lipstick_on_pan
munjeom_foto_from_david_guttenfelder.jpg height="388" border="0"></a>

? > 다빋.궅텐펠델>아피>누리

??? . 참이란 . ???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2020&page=1&ftype=6&fval=%b3%af%be%be&backdepth=5
><font color="green" size="2">

참멋질.참그림이란.없다

</font>
<font color="gray" size="2">

美術에서.純粹란.이미.낱말로만.있는.셈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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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 눈 . 6450 . 곱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2729&page=1&ftype=7&fval=%c1%f6%b7%b7%c0%cc&bac
kdepth=2><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fly-eye-02-foto
-from-the-natural-world-close-up-by-giles-sparrow.jpg width="82" 
border="0"></a>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nuri05&mode=
read&num=385&page=1&ftype=7&fval=%c0%e1%c0%da%b8%ae&backdept
h=3><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fly-eye-foto-fr
om-the-natural-world-close-up-by-giles-sparrow.jpg border="0"></a>

? > 기렛 > 누리

둘에게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1314&page=1&ftype=7&fval=%b3%ca%bf%a1%b0%d4&back
depth=1><font color="darkblue" size="5">.</font>
<font color="darkblue" size="2">
따지고
본다면

밤하늘
별들은

너와나
우리가

만든것
이란다<font color="darkblue" size="5">
.</font>
7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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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ont></a>

나 . 미치도록 . 사랑해요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905&page=1&ftype=7&fval=%bf%aa%bb%e7&backdepth=9><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cartoon_from_i_
fucking_love_science_20130131.jpg border="0"></a>

온.누리가.생길.때.하느님은.없었다
<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r
ead&num=1887&page=1&ftype=6&fval=&backdepth=1><font color="red" 
size="2">
온누리가.터졌을.때.하느님이.있어야.한.것은.아니다</font>
<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14/ucic.gif 
border="0"><font color="gray" size="2">
universe.didn't.need.God.to.start
big.bang.didn't.need.God

stephen.hawking</font></a>

.

7L2lig.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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훕ㅂ레로 . 본 . 별자리들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4038&page=1&ftype=7&fval=%bb%fb%ba%b0&backdepth=1>
<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Image_and_infor
mation_via_the_Hubble_Space_Telescope.jpg border="0"></a>

??? > 훕ㅂ레 > 나사 > 누리

위에서 . 찍어봄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1776&page=95&ftype=6&fval=&backdepth=5><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1-foto_from_fac
ebook_David_Ritzinger.jpg height="388" border="0"></a>

? >다빋.릿캰겔>파^ㅔ>누리

하늘보다 . 넓고 . 먼 . 곳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
ode=read&num=2020&page=1&ftype=7&fval=%b9%b0%b0%a8&backdepth=
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um5dim23.jpg 
border="8" align="left" width="88" height="388" border="8" 
style="border-color:whi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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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gum.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de=
read&num=632&page=30&ftype=6&fval=&backdepth=1">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3"><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marquee>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1"><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marquee>
<marquee direction="left" scrollamount="7"><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marquee>
<marquee direction="right" scrollamount="2"><img 
src=http://gum.kookmin.ac.kr/cwb-data/data/gum03/gradu.jpg 
border="0"></mar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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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 가장 . 오래된 . 멀리볼틀television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4833&page=1&ftype=7&fval=%b9%e9%b3%b2%c1%d8&bac
kdepth=1><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paik_namjun_Moo
n_is_the_Oldest_television_1965_2000_foto_from_ohmynews_kim_hyungsu
n.jpg height="388" border="0"></a>

백남준>김형순>오마이>누리

가는.벌레 . ㅏ라비ㅏ. 멠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752&page=152&ftype=6&fval=&backdepth=4><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Middle_East_Res
piratory_Syndrome.jpg height="388" border="0"></a>

??? > 누리

널문리 . 판문점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739&page=1&ftype=7&fval=%c6%c7%b9%ae%c1%a1&backd
epth=6><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neolmunli_panmu
njeom.jpg height="388" border="0"></a>

? > 누리

ㅅ탄레ㅣ.쿱리^ㅋ ... 나사 ... 달.사람 ... ???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2928&page=1&ftype=7&fval=%be%c6%c6%fa%b7%ce&back
depth=1><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The_alleged_Stan
ley_Kubrick_in_the_video_and_the_iconic_moon_landing_image.jpg 
height="388" border="0"></a>

?+나사+? >ㅔXㅍ렛ㅅ >누리

탈

<a 
href=http://gumnuri.kookmin.ac.kr/cgi-bin/bbs/gumbbs.cgi?db=gum01&mo
de=read&num=3818&page=1&ftype=7&fval=%b4%eb%bc%f6&backdepth=1>
<img 
src=http://gumnuri.kookmin.ac.kr/cwb-data/data/gum03/Photograph_of_Sa
ul_Steinberg_by_Irving_Penn_via_stephen_ellcock.jpg height="388" 
border="1" style="border-color:lightgray"></a>

사ㅜㄹ.ㅅ테ㅣㄴ벩+ㅣㄴ게.모랕ㅎ>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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